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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약적  단일혼  동성  관계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  가르치는가  
 
이 연구는 언약적 단일혼 동성 관계에 대해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와 잇따른 토론을 
간단히 요약한 것입니다. 
연구의  요약  
 
이 연구는 1994 년 총회에서 채택된, LGBT 의 교회 내 위치 및 역할에 관해 언급한 “성에 관한 
성명”(Sta te me nt on Human Se xuality)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며 총회에 제출된 헌의에 응하여, 
언약적 단일혼 동성 관계에 대해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검토합니다. (A&P 1994, p. 252–74) 
우리의 연구에 근거할 때, 비록 1994 년 성명에는 많은 지혜가 있지만, 아래의 결론에 대해서는 우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간음, 강간, 근친상간, 혼음, 동성 관계를 하나님의 창조 패턴에 대한 성적 왜곡의 
증거로 봅니다. (6 .1 .9) 

 
“동성 관계”를 간음, 강간, 근친상간, 혼음과 함께 그 목록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오히려 이성 
관계이든 동성 관계이든 간음, 강간, 근친상간, 혼음을 할 때 성경은 그러한 행위를 명백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 연구에 근거하면, 성경은 언약에 근거한 신실한 동성 관계에 대해 
분명하고 명백하게 금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 아래 성경을 신중하게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모범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면 언약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려 하는 
LGBT QI 형제 자매를 정죄하는 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이 연구는 “언약적 단일혼 동성 관계”(헌신된 이성 결혼 관계와 동일한 깊이와 신실함을 유지하는 동성 
관계)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검토합니다. 이 연구는 성적 성향이 그 자체로 죄인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캐나다 장로교회(PCC)는 2003 년 총회에서 성적 성향은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재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중요한 질문은, 어떤 것이 적절한 
성도덕인가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언약적 단일혼 관계가 
그리스도인 이성애자들의 기본적인 성에 관한 표준이라는 데 우리가 대체로 동의하기 때문에, 이와 
동일한 기준이 이성애자가 아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 공평하고 정당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1998 년 이후 캐나다 장로교는 “Living Faith(살아있는 믿음)”를 하나의 하위 규범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 우리가 지금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에 대해 말해 주는 제 5 장 “성경”을 
신중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연구에서 우리는 어떤 성경 구절을 그 구절의 성경적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어떤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끌어와서 사용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르침과 삶, 
말씀, 죽으심, 부활, 승천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성경의 증언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읽는 것에 
반대합니다(Living Faith 5 .4). 성경은 네 개의 복음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면적인 증언을 
제공하고 있기에 모든 해석은 반드시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이라는 빛에 비추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성경 자체도 시(시편)와 서술(창 1- 2)을 포함한 많은 장르를 가진 
다면적인 문서라는 것을 압니다. 장르마다 고유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각 장르의 고유성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은유가 많고 문학적 혹은 역사적 맥락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성서의 의미를 분별해 
내려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모든 번역은 해석이기도 하기 때문에, 성서의 언어들과 그 
언어들이 번역된 방식에도 자주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연구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지침을 따랐습니다. 
 
1 .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괄적인 “사랑의 계명”(마 22:37- 40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계명은 신명기 6 :8 을, 두 번째 계명은 레위기 19:18 을 
인용하면서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2 .  성경 자료가 발생했던 고대 이스라엘과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1 세기 팔레스틴 및 로마제국의 

사회 체제와 가치가 현재 우리의 문화적 상황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신중하게 고려.  
 
이 연구의 대부분은 성경 연구이지만, 우리는 이 연구에서 우리가 물어야 할 적절한 질문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증언을 통해,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의 

본성과 의미와 목적에 대해 어떻게 가르칩니까? (섹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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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사람의 본성과 의미와 목적에 대한 우리의 성경적 이해가, 적절한 성관계란 어떤 것이라는 

교회의 이해에 어떻게 영향을 끼칩니까? (섹션 2) 
 
3 .  그리스도인으로서 동성에 대해 성적 매력을 느끼고 동성과 성관계를 경험하는 사람들과 

관련하여 우리는 그러한 성경적 도덕 논리를 어떻게 이해하며 언약적 단일혼 관계를 인정하기를 
원합니까? (섹션 3) 

 
4 .  전통적으로 동성 성관계 금지와 관련되어 온 텍스트들은 교회 안에서 인간 및 적절한 성도덕에 

대한 보다 넓은 성서적 가르침과 어떻게 연결됩니까? (섹션 4) 
 
5 .  언약적 동성 단일혼 관계에 대한 우리의 결론이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행복을 가져입니까 아니면 

해악을 가져옵니까? (섹션 5) 
 
섹션 4 는 다음과 같은 개별 텍스트들에 대한 연구입니다: 창세기 1- 3 장(창조 이야기), 창세기 18- 19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레위기 18:22 과 20:13 (“성결법” 언급), 로마서 1 장, 고린도전서 6 :9 , 
디모데전서 1 :10. 이러한 텍스트들을 주해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지난 이십 년 동안 이루어진 주석적, 
문화적, 역사적, 언어적 연구를 광범위하게 읽었습니다. 참고문헌에 열거된 22 권의 책 중에서 삼분의 
일이 안되는 일곱 권의 책만이 1994 년 이전에 나왔고 따라서 1994 년 성명의 저자들이 그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동성 성관계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극소수의 구절들은 언제나 강한 가부장적 편견, 배우자에 
대한 부정, 공동체 내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해악, 성적 방종이라는 맥락 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랑의 계명”을 드러내는 동성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의 계명”을 드러내는 동성 관계는 
파트너가 행복하도록 하는 행동을 하고, 서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책임을 지며, 정의롭고, 공평하며,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그러한 관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특히 단일혼 관계인 
파트너들의 언약적 헌신을 통해서 그러합니다. 
 
연구  
 
들어가는  말  
 
교회 안에서 LGBT i인들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캐나다장로교회의 가르침을 재검토하도록 총회에 제출된 
요청에 반응하여, 이 연구는 연약적 동성 단일혼 관계에 대해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는가를 조사할 
것입니다. 비록 그 요청은 많은 더 넓은 이슈들에 대한 지도를 요청하지만, 핵심적인 성경적 교리적 
질문은 동성 성관계가 성경적으로 정당화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공동체 내의 중요한 질문은, 
적절한 성도덕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성애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약적 단일혼 관계가 기초적인 성규범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합의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자신으로 이성애자로 여기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가 하는 것이 정당하고 공평한 질문입니다. 
 
성적 성향 자체가 죄인가 하는 것은 이 연구에서 논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적 성향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교회가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캐나다장로교회 사회적 행동 핸드북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동성애 성향은 죄가 아닙니다. 과학적 증거는 성적 성향이란 타고나는 
것이고, 삶의 이른 시기에 확립되며,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시사합니다.” (p. 39). 이것은 2003 년 
총회의 결정에 기초한 것입니다(A&P 2003, p. 526–47, 26, 34 , 37–41, 43–45). 총회가 수락한 그 
보고서는 성적 성향 자체는 죄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진술합니다. 교단 차원에서 우리는 그 입장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으며, 총회에 제출되고 교리위원회에 넘겨진 요청도 그 보고서의 그러한 입장에 대해 전혀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캐나다장로교회 내에서는 동성애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함축적으로 다른 형태의 성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 자체로 죄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가정합니다.  
 

성경은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되도록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성경은 
모든 교리의 기준이 되며, 이를 통해 우리는 교회나 세상, 혹은 우리 안의 경험으로부터 
오는 모든 말을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고 행하는 모든 것을 성경의 
판단에 종속시킵니다. 성경을 통해 교회는 왕이시고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매임을 받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며 기록된 말씀은 그 분에 대해 증거 
합니다. (Living Faith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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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된 질문에 대한 적절한 응답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동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할 것이며, 
또한 Living Faith 5 절 전체를 성서를 읽는 지침으로 삼을 것입니다. 이에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라는 점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지침이라는 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할 것입니다: 
 
-  프루프텍스팅(어떤 구절을 그 구절의 성경적 문화적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인용하는 것)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삶과 말씀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가르침에 대한 성경의 보다 폭 넓은 

증언을 주목하지 않은 채 텍스트를 읽지 않을 것입니다 (5 .4). 
-  우리는 성경이 4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다면적인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경 자체가 시(시편)와 서사(창세기 1- 2 장)를 포함하는 다양한 장르의 글이 담긴 다면적 
텍스트라는 점을 인식할 것입니다. 장르마다 고유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각 장르의 고유성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은유가 많고 문학적 혹은 역사적 맥락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성서의 의미를 분별해 
내려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그 언어에도 자주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존중하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논의하는 텍스트의 원래 의도와 상관이 없는 상황이나 사람들에게 그 텍스트를 
적용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에 대한 성경의 증언에 비추어볼 때 해당 텍스트에서 그런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해야만 합니다.  
 
Living Faith 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은 그 시대의 언어, 생각, 상황에 의해 조건지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합니다(5 .4). Living Faith 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 안의 텍스트의 역사적 맥락과 더 넓은 
성경적 맥락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합니다. 성서 텍스트는 본래 여러 고대 
언어들로 쓰여졌고, 이후에 다른 고대 언어들(라틴어 등)로 번역되었으며, 그 후에 (처음에는 고대의 
원문을 참조하지 않은 채) 현대 언어들로 번역되었습니다. 모든 번역은 일종의 해석이고, 최근의 번역이 
옛날 번역보다 꼭 원문에 더 충실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하위 기준(역주: 
Living Faith 를 가리킴)은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학문과 묵상을 사용하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우리의 
하위 기준은 성경을 신앙공동체 안에서 읽고 그 신앙공동체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라고 가르칩니다. 
지금의 주제와 관련하여, 이것은 동성애 관계에 대한 성경 연구를 교회 내의 LGBT QI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적이고 정당하며 공평한 방법으로 수행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텍스트에 대한 논의는 
신약의 복음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만 합니다. 인간의 성에 대한 1994 년 총회 성명(이후 ‘1994 년 
성명’으로 지칭)은 2 .2 .6 절에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 논의합니다. 거기서, 기독교 윤리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있음을 지적한 후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구약에 계시되고 양심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알려진(로마서 2 :15) 도덕법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구속력이 있는데, 이는 율법적 의미에서의 구속력이 아니라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의 계시로서 구속력이 있습니다. 

 
1994 년 성명의 이 절은 Living Faith 가 캐나다장로교회의 교리 하위 기준으로 채택된 1998 년 이전에 
쓰여졌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1994 년 성명이 “성결법”을 ii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 약간의 
불확실성을 보이고, 나중에 “기독교 윤리에서 성결법의 사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1994 년 성명, 6 .7)라고 언급했을 수도 있습니다. Living Faith 는 특별히 5 .4 절에서 
캐나다장로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결법”과 같은 성경의 텍스트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이 연구에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사랑의 계명”의 논리인데, 
이는 어떤 바리세인이 시험하기 위해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태복음 22:36–40)하고 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째 계명에 
대해서는 신명기 6 :8 을 인용하고 있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레위기 19:18 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로써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 가르침,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돌봄,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랑이 어떤 의미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셨다는 이해가 이 연구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신되어 나타났으며,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 
기록된 초대 교회의 증언을 통해서 압니다. 구약에 여러 종류의 율법이 있지만, 이 모든 율법을 예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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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행동, 특별히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돌봄을 통해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보여주십니다(Living Faith 5 .1).  
 
이 연구의 두 번째 지침은, 성경 자료가 발생한 다양한 문화적 맥락을 조심스럽게 고려하는 것입니다. 
Living Faith 와 마찬가지로, 이 연구에서 취한 접근법은 구약의 성결법을 심각하게 여기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랑의 계명”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실은 예수님께서 레위기 19:18 을 
성결법의 핵심적 해석 원리로 인용하심으로써 레위기에 있는 성결법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틀을 제공해 
주십니다. 도덕적 판단을 할 때, 우리는 성경 전체의 도덕적 틀과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면적 
증언을 깊이 고려합니다. LGBT QI 자매들과 형제들을 포함하는 우리의 공동체에서 활동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준 최고의 사랑에 대한 증언 때문에 특별한 돌봄, 존중, 
공평, 정의를 지향하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1994 년 성명을 자주 인용할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 보고서는 그 성명에 담긴 지혜를 
따를 것입니다.  
 
1994 년 총회에서 채택된 동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120 차 총회는 인간의 성에 대한 전술한 성명을 채택하고, 그것을 당회, 교회회의, 
노회에서 논의하며, 이 내용을 교회교리위원회의 지속적인 보고서에 포함시키고, 이 
성명을 1987 년의 22 번 요청과 1989 년의 9 번 요청에 대한 총회의 응답이 되게 합니다. 
(A&P 1994, p. 56) 

 
이 보고서에 담긴 성경 연구는 1994 년 총회가 미리 내다본 이 과정의 일부로서 의도되었습니다. 일부 
성경 연구는 1994 년 성명의 결론과 다른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명확히 설명될 것이며, Living 
Faith 5 절에 제시된 성경 해석 논리를 따를 것입니다. 
 
이 연구의 핵심적인 고려 중 하나는 캐나다장로교회 안에서 동성 성관계를 갖는 사람들의 자리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와 연결된 것은, LGBT QI 그리스도인들이 이성 성관계를 갖는 사람들처럼 언약적 
관계를 시작하는 가능성입니다. 중요한 고려는, 성경 텍스트를 형성했던 문화적 맥락과 성경의 성도덕에 
대한 접근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이해입니다. 1994 년에 우리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문화적 
상황적 편견과 복음 메시지를 분별하고 구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1994 년 성명은 성경 자료의 가부장적 
맥락은 우려와 분별의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보고서는 5 .1 .7 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 :21(“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에서 결혼 생활에서 
상호복종을 옹호하지만, 그가 그렇게 말하는 맥락은 가부장적이고 위계질서가 있는 
사회이며 오늘날 우리는 그런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정당하게 거부합니다. 

  
본 성경 연구는 이러한 통찰을 따를 것이며 성경 텍스트 안에 있는 가부장적 위계질서적 편견을 정당하게 
거부할 것입니다. 이것은 성별 및 성과 관련하여 잘 확립된 장로교의 해석 원리입니다.  
 
성별에 대한 가부장적 위계질서적 편견이 동성 관계 문제에도 매우 깊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신약의 맥락과 당시의 로마제국에서는 동성 성관계를 남성다움에 대한 
모욕으로 여기는 강한 성별 편견이 있었습니다. 1994 년 성명은 그러한 편견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이 성명의 6 .11 절에서 유대인 학자 알렉산드리아의 필로(25- 50)와 요세푸스(37–100)가 
동성 관계를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강하게 거부한 것을 언급할 때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 보고서는 
이러한 주장들을 위해 1994 년 이후에 이루어진 문화적 편견에 대한 연구를 접할 수 없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는 이제 동성 관계를 반대하는 4 세기 기독교의 편견의 근원으로 알려졌는데, 그는 
매우 끔찍한 여성 혐오에 바탕하여 그런 주장을 하였습니다. 필로는 “여자처럼” 행동하는 여자와 남자는 
남자보다 열등하고, 그런 여자들과 남자들은 여성의 “약점”인 육욕 때문에 타락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여자와 “여자 같은” 남자는 인간의 저급한 면을 보여주는 반면에 남자는 영적인 
면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Lings  2013, p. 285 참조; 또한 Carde n 2004, p. 61  in Lings , 그리고 Dyne s  
1990, p. 983). 필로는 신약 성경이 쓰여지고 있던 당시의 남성다움에 대한 그리스- 로마 세계의 인식에 
바탕하여 이 이론을 세웠습니다. 심지어 그는 다른 남성의 “수동적인” 성 파트너로서 남자답지 못하게 
행동함으로써 “남성다움을 더럽히는” 남자는 즉시 죽여야한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 그가 
성취하고 싶었던 것은, 성과 관련된 유대교의 이러한 여성혐오적 견해가 로마 상류층 문화와 다르지 
않으므로 유대교는 로마 상류층 문화와 잘 조화되는 종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로는 모세의 법은 로마 문화의 “본성의 법”과 유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본성의 법”이란 로마 
사람들이 남자들과 여자들에 대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여기는 것을 가리키는데, 필로가 동성 성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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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성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바로 이 “본성의 법”에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약 텍스트를 
읽을 때 문화적 맥락과 성별에 대한 편견에 대한 이런 새로운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나중에 살펴볼 
것입니다. 1994 년 성명은 교회가 “동성애 혐오와 위선을 회개”하도록 촉구합니다. 교회가 그러한 
회개를 했다면, 남성과 여성의 성 불평등 문제에 대해 적용되었던 문화적 편견이라는 척도를 LGBT QI 
자매들과 형제들과 관련하여 성경을 읽을 때에도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성경을 읽을 때 개인적인 편견에 대해서도 예민하게 의식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의 저자들을 
포함하여 그 누구도 편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컨대 언약적 동성 관계를 긍정하는 성경적 주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를 놀라게 하거나 속상하게 한다면, 우리에게는 그런 것을 지지하는 성경적 
주장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LGBT QI 인들을 긍정하려는 
경향이 있다면, 그런 편견 때문에 우리는 그에 반하는 주장들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기가 쉽습니다. 
편견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런 편견을 의식하는 것,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고 성령에 귀를 기울이면서 성경의 증언의 빛 아래에서 그 편견을 자세히 검토하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편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강조하신 위대한 “사랑의 계명”에 견주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에 바탕하여 그리고 기도 가운데 성령에 의지함에 바탕하여, 동성 
성관계는 인간의 삶에 본래 자연적으로 들어가 있는 한 부분이라고, 그리고 동성애자들 사이의 언약적 
성관계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긍정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을 본 연구의 저자들은 
인정하면서 우리의 주장을 폅니다. 우리는 이 이해가 “사랑의 계명”을 반영한다고 믿으며, 또 
캐나다장로교회 안에 있는 LGBT QI 그리스도인들을 사랑과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적절한 질문을 하기 
 
성경 텍스트의 상황적 성격을 존중하는 성경 해석의 핵심적 측면 중 하나는, 해당 텍스트의 시대에 
적절한 질문을 가지고 그 텍스트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성경이 인터넷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질문은 적절한 질문이 아니겠지요. 인터넷은 성경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인터넷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이 우리의 이해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인정하는가,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도 부적절한 질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받아들이는 성적 성향으로서의 
“동성애”라는 것은 성경의 세계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동성애”라는 단어 자체도 1890 년대에야 
영어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또한 비성경적인 가정 때문에 처음부터 잘못 시작된 
질문입니다. 예컨대, 그런 질문은 성경이 이것 아니면 저것 식의 대답을 제공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성경이 어떤 특정 형태의 성적 행동을 분명히 거부하지만 모든 
형태의 동성 성관계를 꼭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면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으로 여기고, 그리스도와 복음 메시지의 빛 아래에서 성에 대한 적절한 질문을 
분별하려고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류와 창조세계의 구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복음에 
담긴 도덕적 가르침을 분별해 내려면 보다 기본적인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은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해 어떻게 가르칩니까?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통찰은 성 관습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 다룰 질문은 인간에 대한 다음과 같은 질문입니다.  
 

1 .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증언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세계 안에 있는 인간의 
본성과 의미와 목적에 대해 어떻게 가르칩니까? 

 
우리는 위의 질문에 답을 한 후에, 다음 단계인 성경 연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두 번째 질문은 
다음이 될 것입니다.  
 

2 . 인간의 본성과 의미와 목적에 대한 우리의 성경적 이해는, 어떤 것이 교회 내의 적절한 
성행위인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그러한 성경적 도덕 논리를 위한 견실한 성경적 바탕을 찾은 다음에는, 다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3 . 그리스도인으로서 동성에 대해 성적 매력을 느끼고 동성과 성관계를 경험하는 사람들과 
관련하여, 우리는 그러한 성경적 도덕 논리를 어떻게 이해하며 언약적 단일혼 관계를 인정하기를 
원합니까? 

 
그리스도인 모임 안에서 동성 성관계에 대한 논의는 “동성 성관계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담고 있다고 
여겨지는 특정 텍스트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 접근은 캐나다장로교회 
안에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위 기준인 Living Faith 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그 가르침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증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성경 전체가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위에 제시된 폭넓은 질문들을 자세히 검토한 후에야, 사람들이 동성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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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이 완전히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는 텍스트들을 조심스럽게 살필 준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경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면적인 증언이라는 렌즈를 통해 읽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속한 
회중 가운데 언약적 동성 성관계를 갖고 있는 자매들과 형제들과 관련하여 물어야 할 적합한 질문은, 
성경이 그런 관계를 분명하고 명백하게 금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다음 질문을 할 
것입니다. 
 

4 . 동성 성관계에 대한 금지와 전통적으로 연관되어 온 텍스트들은 인간에 대한 보다 폭넓은 
성경적 가르침과 기독교회 내의 적절한 성도덕과 어떻게 연관됩니까, 그리고 그런 텍스트들은 
분명하고 명백하게 그리스도인의 언약적 동성 성관계를 금지합니까? 

 
위의 모든 질문에 답한 후에, 성경은 또한 우리가 서로에게 책임적이 되라고 가르치는데 특히 서로의 
행동에 대해 판단을 하려고 할 때는 책임적이 되라고 합니다. 성경에 깊이 뿌리내린 상호책임성은, 
우리가 믿고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해악을 끼치는지 혹은 우리가 믿거나 
가르치는 것이 다른 이들로 하여금 서로에게 해악을 끼치도록 만들 가능성이 있는지 묻도록 요구합니다. 
우리는 성경적 가르침에 대한 결론이 어떤 범위로 해악이나 행복으로 이끌 수 있는지 물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 우리의 결론을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음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5 . 언약적 동성 단일혼 관계에 대한 우리의 결론이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행복을 가져옵니까, 
아니면 해악을 가져옵니까? 

 
이 질문을 다루는 동안, 본 성경 연구는 4 세기 이래로 “소돔의 죄”라는 죄목 아래 모든 형태의 동성 
성관계를 거부해 온 오랜 기독교 전통을 간략히 살펴볼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그러한 가르침의 궤적이 
어떻게 성경적 증언에서 이탈하였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잔인하고 폭력적인 해악을 
가져왔는지를 잠깐 다룰 것입니다. 
  
성경 연구 
 
1 .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증언을 통해,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의 본성과 
의미와 목적에 대해 어떻게 가르칩니까?  
 

1 . 신약은 위의 질문들에 담긴 중요한 주제들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책이 아니라, 특정한 맥락 
속에서 목회적 필요에 응답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장소 중 
하나는 사도바울iii이 쓴 초대교회의 초기 문서들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복음서에도 많이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 속에 근본적으로 
들어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초대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에게 바울이 쓴 목회적 
저술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 언급할 때는 예외 없이 초대 
기독교회들의 목회적 어려움에 대한 반응으로 그렇게 합니다. 초기의 성경적 가르침이 이러한 
맥락에서 나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신학적 혹은 윤리적 결론도 
목회적, 인간적, 문화적 배경과 분리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과 의미와 목적에 대해 우리가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구속이 필요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고 자유롭게 되도록 
예정된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바울의 로마서 서론 부분에 나타나는 큰 주제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로마서 3 :23)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식은 복음의 
위대한 구속 메시지의 서곡 역할을 합니다. 로마서 5 장과 6 장은 믿음을 통한 은혜의 선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온전함을 가져다 주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에게 
속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우리의 삶에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몸과 영혼이 
사나 죽으나 
오직 내 구주 예수 그리스께 속했습니다. 

 
이 선언의 직접적인 배경은 다음과 같은 로마서 14:7–8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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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맥락에서, 이 통찰은 그리스도인의 관행들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다는 목회적 우려를 다루기 위해 
사용됩니다. 바울로서는, 이러한 다름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문제와 분리해서 다루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오직 우리가 예수님의 삶, 사역, 죽음, 부활의 의미를 
이해하고 속박과 억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그의 사랑과 은혜의 용서와 용납을 통해 우리를 구속하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그에게 매달릴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바울의 
로마서에 대한 이 폭넓은 통찰은, 동성 관계에 대한 분명한 거부라면서 종종 인용되는 로마서 1 장을 
나중에 살펴볼 때 특히 중요해 집니다. 거기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 모두가 구속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수사적 주장을 사용합니다. 
 
Living Faith 가 상기시키는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의 삶에 존재하는 힘”(2 .5 .4)인 죄 때문에 우리는 
구속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3 장은 죄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교회 역사 내내, 죄가 정확하게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각들 중 다수가 창세기 3 장에서 죄가 어떻게 아담과 이브의 삶을 
사로잡았는지를 해석하는 데 여전히 도움이 됩니다. 개혁전통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나타나는 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죄는 근본적으로 “사랑의 
계명”에서 우리가 멀어지는 데서 드러납니다.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인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마태복음 19:19, 22:37–40, 마가복음 12:31–33, 누가복음 
10:27, 로마서 13:9 , 갈라디아서 5 :14, 야고보서 2 :8 , 요한복음 13:34).iv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삶에서 
실천하셨고, 우리가 누구이며 그의 구속을 통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다는 점을 나중에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보다 넓게 보시는데, 병, 귀신에게 사로잡힘, 해악, 고통, 억압을 
불러일으키는 악으로 보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사역은 악과 죄의 효력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힘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구속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말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사복음서를 공부하면,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의 행동을 증언하는 훨씬 더 많은 자료를 발견하게 되고 또한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 그가 가르치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교회는 지금까지 영혼의 구원과 
개인적인 죄 용서를 구원의 핵심 요소로 강조한 적이 많지만,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은 죄의 힘과 
의미를 훨씬 더 넓은 의미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모든 종류의 악에 
도전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사회 주변부에 있는 이들을 일으키고 고통을 경감시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이러한 이슈들을 다루는 예수님의 풍부한 가르침과 모범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고통을 많이 받는 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치유와 섬김과 해방을 통해 구속을 일으키심으로써 가장 약한 사람들(예컨대 가난한 사람들과 불구의 
몸을 가진 사람들)의 구주이십니다. 복음서의 시작 부분(누가복음 1 :52–53)에서부터, 짓밟힌 자들을 
향한 기쁜 소식과 그들을 억압하는 힘센 자들을 향한 정죄가 마리아의 노래에서 선포됩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 손으로 보내셨도다. 

 
누가복음 4 :18–19(구약 이사야의 그리스어 번역본에서 인용)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는 가난하고 힘 없고 주변부로 밀려난 사람들을 치유하는 이야기들과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누가복음 19:1–31)를 통해 이 주제를 증언하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통을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고통을, 우리를 구속하고 자유케하는 위대한 사랑을 가지고 
바라보신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드러냅니다. 
 
우리가 캐나다장로교회 안에 있는 LGBT QI 인들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다음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즉, 그 이전까지는 부정하고 가치없고 혐오스럽게 여겨져 배척받던 사람들에 대한 배척을 
예수님께서 도전하는 모습을 복음서들이 계속적으로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v  데이비드 보쉬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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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자신들보다 급이 낮은 신자로 여기면서 그들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것을 어려워하던 초대 기독교 공동체 내의 목회적 문제를 다루기 위해 마태복음이 
쓰여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두 가지 생각 모두를 창조적 긴장 가운데 붙들고 있다가 
지상명령에서 교회를 모든 사람에게 보내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Bos ch 1991, p. 82)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오래된 편견들을 과격하게 뒤집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 장에 보면 
처음에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거절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28 절에 가면 예수님은 그녀를 참된 
믿음의 모범으로 선언하십니다. 또한 마태는,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을 많이 받는사람들을 특별하게 
돌보셨다는 증언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최후의 심판 이야기(마태복음 25:31–
46)에서, 예수님은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을 만나고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결론은 다시 읽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40) 

 
이 간단한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동료 인간들의 존엄성을 인식하는 것과 그들의 필요와 고통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의무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율법서와 선지서(따라서 
성경 전체)가 “사랑의 계명”(마태복음 22:37–40)에 달려있다는 예수님의 강조점을 드러내 줍니다. 
최후의 심판 이야기는 이웃, 특히 주변부로 밀려나고 고통을 당하는 이웃(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해서는 
LGBT QI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본 연구의 주제는 의미가 매우 큽니다. 그 의미는, 우리 삶을 위한 하나님의 도덕적 지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 필요한 근본적인 도덕 논리를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인데, 그 논리는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논리입니다.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가 내리는 
모든 판단은 이 계명의 빛 아래에서 자세히 검토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창세기 1 :27 의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기 위해 우리는 이 통찰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는 모두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며 예수님의 구속이 필요합니다. 
-   예수님의 구속의 초점은 악, 고통, 개인적 죄와 같이 그 폭이 넓으며, 특별히 우리 사회와 

문화에서 가장 고통을 당하는 자들(가난하고, 주변부로 밀려났고, 제외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   현재에서 시작되어 앞으로 계속되는 완전하고 의미있는 구속을 가져오는 예수님의 사역의 힘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예수님은 인간을 존엄성과 가치가 있는 존재로 여기셨습니다. 
 
1 .2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구분되는 사람간의 계층이 없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사람의 의미에 대한 이 통찰을 우리는 목회적 이슈를 다루려는 바울의 시도에서 다시 한 번 발견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에서, 바울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규칙이나 법을 
부과하려는 사람들과 관련된 목회적 문제를 다룹니다. 이 주장을 하는 동안, 그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로써 교회 안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평등하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 :27- 28) 

 
여기서 바울의 의도는 분명히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세례받은 구성원들의 본성, 의미, 목적에 대해 
일반적인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말들은 모두 포용적인 말들이며, 우리의 정체성이나 
성별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여겨진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나아가 이 새로운 하나됨의 함의를 그리스도인들의 엄청난 자유라는 측면에서 
논합니다(갈라디아서 5 :1). 이 자유는, 우리의 자유이시고 우리를 평등하게 하시는 분인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인간이 만든 노예제도나 심지어 성별과 같은 경계를 
넘어서십니다. 갈라디아서 3 :27–28 의 주장은, 그것이 성별과 바울 시대의 문화적 스테레오타입들에 
도전하는 방식 때문에 특히 중요합니다. “노예”라는 범주 안에는 예수님께서 자신과 동일시하셨던 
상당한 수의 고자들도 포함되어 있었고, 이는 또한 예수님께서 성적 상보성을 수정하여 다른 성별 
범주들도 포함시키신다는 성경적 통찰을 확립한다는 것을 나중에 살펴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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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바울 사도만이 제기한 주장이 아닙니다. 복음서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 시대의 
스테레오타입들에 일관되게 도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초대 교회가 기억하고 있었음이 드러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하나의 예는, 예수님께서 결혼과 이혼에 대해 가르치신 것, 
그리고 1 세기 팔레스타인에 나타난 다른 성별 현상을 고려한 남성과 여성의 방향 재설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 .3   예수 그리스도는 성별간 차이의 의미를 재정의하십니다  
마태가 마태복음 19 장에서 고자에 대한 예수님의 언급을 이혼과 결혼에 대한 논의 바로 뒤에 배치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마태가 이 이야기의 출처로 삼았을 가능성이 큰 마가복음 10:2–12 도 참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복음서는 초대 기독교 내에 발생한 여러가지의 다양성 이슈들을 다루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서 이러한 이슈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복음서의 정점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는 명령입니다. 
복음서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점점 고조되어, 가르치고 세례를 주기 위해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마지막 장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이러한 결론은, 그리스도인들(자기들의 정체성이 교회 안에서 
자기들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해준다고 생각했던)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사랑과 은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든 민족들에게 전하기 위해 예수님은 교회를 
파송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이 복음서는 성별에 대한 편견에 도전합니다. 마태복음 
15 장에서 가나안 여자와 관련하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9 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결혼과 이혼에 대해 언급하시는데, 우리는 그 당시의 문화적 관습과 
편견에 비추어 예수님의 가르침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강조점은 
단순히 성별에 대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그 당시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의 
정의(jus tice )입니다. 당시의 문화에서 여성과 남성은 평등한 존재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시험하기 위해 하는 질문에 대답하고 계신데, 이번에는 이혼 관습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이혼 관습 때문에 힘 없는 여성들은 버림을 받아 굶주림과 기본적인 것조차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반면에, 남성들은 자신의 모든 자산과 힘을 그대로 가지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Nolland 2005, p. 774–775)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요한 부분은, 결혼 관계에서 남성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 그리고 남성들이 마음 내키면 자기 아내를 그냥 내버릴 수 있다고 느끼는 
특권의식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법으로는, 남성은 혼외 성관계를 가지더라도 간음을 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Ke ufle r  2001, p. 82)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서로에 대한 책임성과 성적 
결합에서의 서로에 대한 책임성이라는 성경적 가르침을 강조하십니다(마태복음 19:6–9). 예수님은 
당시의 법에 의해 주어진 가부장적 특권을 통해 여성을 착취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 장의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 이야기에, 그 여자와 함께 간음하다 붙잡힌 남자는 등장하지 
않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남성 고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과 도전 속에, 성별간에 가부장적 
불균형이 있던 당시 세계에서 정당하고 공평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시 한 번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텍스트가 명령하는 바가 관계에서의 정의의 문제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1960 년대에 장로교인들은 캐나다 정부에게 이혼 법을 보다 정의롭게 개정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A&P 
1964, p. 350–51, 357; 그 총회에 제시된 결혼과 이혼에 대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주석 24 장도 참조). 
그렇게 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담긴 정신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의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이혼 
문제에서 균형과 정의를 추구하기 위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성적 성향에 대한 논의들은 흔히 이 텍스트를, 
예수님께서 오직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성별만 인정하셨고 그것을 규범으로 승격시키셨다는 생각에 대한 
성경적 밑받침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텍스트는 성별 규범이 아니라 주로 결혼 관계 안에서의 
책임성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한 이 논의 바로 뒤에 로마 시대에는 애매한 성별 
범주였던 고자에 대한 논의로 곧장 나아가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더욱 큽니다. 
 
예수님 당시의 로마 제국에는 세 가지 종류의 고자가 흔했습니다. 이 텍스트를 T he  Ame r ican Standard 
번역에서는 다음과 같이 옮겼습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그렇게 태어난 고자도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해 스스로 자신을 고자로 만든 사람들도 있다.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받게 
하라.vi  (마태복음 19:12) 

 
우리는 이것을 고자에 대한 로마의 일반적인 이해를 기술한 로마 법학자 율피안(170–223)의 설명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세 종류를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 성기를 절단당한 사람들, 그리고 불임으로 
만들어진 사람들로 기술합니다. (Ke ufle r  2001, p. 33) 이 성서 텍스트의 함의를 이해하려면 당시 
문화에서 고자는 열등하고 수치스럽게 여겨졌다는 것도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의 법적 지위는 
불확실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불임시술을 받은 사람들이 성행위를 할 수는 있었지만, 매우 가부장적인 
명예-수치 법 시스템에서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남자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Ke ufle r  2001,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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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또한 노예 고자들은 종종 남자 주인과 여자 주인에 의해 성적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Ke ufle r  
2001, p. 98–100) 대부분의 고자들은 종종 십대 초반에 성기가 훼손된 노예들이었습니다. 당시의 로마 
남자들과 유대인 남자들은, 공격적인 남성성으로 자신의 남자다움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경멸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유로 자신의 남성성을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없는 남자들도 
포함되었습니다. 고자들은 오늘날의 LGBT QI인들이 자주 취급받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욕설과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라고 묘사하신 고자의 범주는 애매하거나 잘 
발달되지 않은 생식기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가리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 중 일부는 두 종류 
혹은 애매한 성기를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간성(inte rs e x)인이라고 부릅니다. 메간 드프란자(Me gan De Franza)에 의하면 0 .02%에서 1 .7%의 
사람들이 이 범주에 속한다고 합니다. (2015, p. 44) Ke ufle r 는 “고자의 신체는 그 사람의 애매한 성별을 
가시적이고 물리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2001, p. 34)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성적 
성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고자와 그들의 지위에 대한 예수님의 논의는 성별 
모호성에 대한 가장 근접한 성경의 언급입니다.  
 
마태복음의 이 언급과 관련하여, 이 텍스트 자체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자의 범주에 포함시키셨다고 
실제로 주장하지는 않습니다만, 기독교 전통은 오랫동안 예수님께서 결혼하지 않은 채 남아계셨고 
따라서 천국을 위해 스스로 자신을 고자로 만든 사람 중 하나로 생각해 왔습니다. 엄격히 말해서 
마태복음 19:12 에 묘사된 그런 행동은 문자적으로 스스로를 거세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초대 
기독교의 후기로 가면 실제로 일부 남자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실행하였습니다. 이는 인간의 몸과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의도에 대한 성경적 이해와 거리가 있어 보이는 관행입니다. 예수님께서 결혼을 
하셨는지 하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결코 분명히 밝히지 않습니다. 급진적 유대교 종파인 
에세네파(기원전 200 년에서 기원 1 세기)에서 금욕을 강조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학자들이 있고, 
예수님을 이 운동과 관련짓는 학자들도 있지만, 그런 이론은 아직 증명되지 않았습니다(Hill 1978, p. 
279–282 참조).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뒤에 나오는 세 가지 고자에 대한 이 흥미로운 구절을 살펴볼 때, 우리는 
언약적 결혼 관계에 대한 예수님의 기대를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은 윤리적 탁월성 면에서 문화적 규범을 
뛰어넘는 정의로운 책임성이라는 수준을 기대하신다고 결론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께서 당시에 이해되던 바의 욕을 먹던 고자라는 애매한 성별 범주를 소개하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틀로 정립했다고 결론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마태복음에 있는 이러한 
이야기들(결혼과 고자)의 병치를 통해, 일차적으로 우리가 어떤 인간인지 규정하는 것은 성기와 성별에 
대한 문화적 가정이 아니라 관계에서의 책임성이라고도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초대 교회가 바울 
서신들을 통해 예수님은 새로운 인간(고린도전서 15:22)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은, 성별이나 성적 지향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을 다 포용하신다는 확신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남성들, 여성들, 그리고 그 외 사람들(고자들)을 포함하는 모든 인간들을 위해 새로운 인간이실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 :27–28 은 예수님의 새로운 통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구분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데, 그것은 새로운 인간이신 예수님의 모범과 
가르침에 기초한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사실, 그 텍스트에 있는 종(노예)이라고 하는 범주에는 당시의 많은 
고자 노예들을 포함할 것입니다. 우리가 남성이나 여성이라고 하는 성별 도식에 정확하게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슬프게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평등한 지위에 대해 신약의 모든 책들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결론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장로교 전통에서는, 가부장적이고 문화적 편견을 가지고 있는 텍스트들을 
포함하고 있는 신약의 어떤 부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지식과 
모순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식 덕분에 우리는 노예 해방은 정의에 관한 문제라고, 
그리고 여성은 남성과 완전히 동등하다고 여기고 대우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Living 
Faith 가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역의 계시라는 빛 아래에서 이해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5 .4) 그러므로 결혼과 고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남성과 여성 사이의 성별 
평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고양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종류의 성적인 평등 및 성별 평등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인식하지 않는 것이 과연 옳은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도록 도전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사시던 
세계에서 성별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별이 애매한 상태로 
태어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성별 범주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인식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넓은 
사랑은 성령의 인도 아래 LGBT QI인들에 대한 편견을 재검토하도록 우리를 도전할 것입니다.  
 
1 .4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는 드러내십니다  



성에 대한 헌의 교회 교리 위원회 보고서 (계속) – 2017     11  페이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기원을 창세기의 이야기로 이해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해 장로교인들은 
성경의 가르침의 큰 틀은,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이야기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야기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는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 주기 때문에 이러한 이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약학자 월터 브루거만은 다음과 같이 
창세기의 큰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라고 요약합니다. 
 

 “사실만 고려하면 죽음이 마땅한데도, 하나님은 자기 피조물들의 생명을 고집하십니다.” (1982, 
p. 50) 

 
창세기의 최종 형태가 언제 완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의견이 다르지만,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것과 같이 완전히 문서화되고 편집된 형태가 하나님의 백성이 바빌론에 유배를 간 시점까지는 
완전히 확립되었다는 어느 정도의 증거가 있습니다. (Bre ugge mann 1982) 브루거만은 창세기가 
약속이라는 보다 큰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는 유배지에 있던 백성들에게는 더 할 
나위 없이 용기를 주는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그 약속은 이 세상과 인류를 하나님이 구속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가르침의 이러한 큰 틀 안에서, 창세기의 처음 몇 장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이야기의 
시작이 되는 요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텍스트들을 읽을 때 성경을 진지하게 대하려면, 이러한 
텍스트들이 시와 시적 이야기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도 인식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은유를 
문자적으로 접근하지 않도록 조심해야하고 은유를 사실로 만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과제는 시와 은유에 담긴 깊은 의미를 살피는 것입니다. 장로교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미 오랫동안 이러한 텍스트들의 문학적 성격이 그 텍스트들을 해석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창세기 1 장에서 3 장을 하나님의 창조 과정에 대한 문자적 혹은 과학적 
기록으로 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대한 시들을 하나님과 하나님이 창조세계에 대해 가지는 
관계와 의도와 사랑에 대한 찬송으로 이해합니다. 우리는 또한 이러한 텍스트가,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인간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와 그 사명을 밝혀준다고 이해합니다. 테렌스 프레사임(T e r re nce  
Fre the im)의 자세한 책인 God and Wor ld in the  Old T e s tame nt(2005, p. 30–48)은 창세기 1 장과 
2 장의 형성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장로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온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에서 그러한 구절들을 읽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창세기는 어떤 것을 가르쳐줍니까? 위에서 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나오듯이, 이러한 텍스트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것을 배웁니다. 인간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 창세기 1 :27–28 을 어떻게 해석해야할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저술이 나왔습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텍스트들을 창세기 2 장에 
나오는 두 번째 창조 이야기와 결합하여, 인간의 상태는 기본적으로 두 성별의 상보성에 기초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19 장에 나오는 이혼과 결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리키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해를 확증하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마태복음 19 장의 텍스트 자체는, 예수님께서 기본적으로 성별의 문제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남성과 여성 사이의 자연적인 관계를 긍정하시지만 그는 성별 범주들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데로 나아가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고대의 성경 텍스트가 매우 가부장적인 사회(위의 내용 참조)에서 
형성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1994 년 성명의 5 .1 .7 도 우리가 이러한 성경 텍스트를 읽을 때 
가부장제도의 영향을 거부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합니다. 여성 신학자들은 이러한 텍스트들을 남성 혹은 
여성에 포커스를 맞추어 읽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여성혐오적인 관행에 빠지도록 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Gonzale s  2007) 구약학자 테렌스 프레사임은, 창세기 1 장과 2 장이 과거에 매우 
해로운 방식으로 읽혀져왔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어떤 규범을 만들려고 할 때 특히 해로왔다고 
지적합니다. (2005, p. 30) 예를 들어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남자나 여자가 없고 오직 
하나일 뿐이라는 신약의 결론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창세기에 나타난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전을 하신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 
덕분에 성별간의 불평등이 일소되어야 한다고 기꺼이 인정한다면, 왜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성별 및 
성적 다양성이라는 현실에 대해서는 동일한 논리를 무시하는 것일까요?  
 
창세기 1 :27 은 매우 중요하게 고찰해 보아야 하는데, 여기서 이 시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어구의 의미에 대한 신학적 해석은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해석이 있다는 것은 성경이 시적 언어로 말할 때에 그 의미가 얼마나 넓은지를 증언하는 
것이지,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vii  동시에, 그러한 신학적 아이디어 중 어떤 것을 규범으로 만드는 것은 
텍스트의 의도와 의미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장로교인으로서 그 문구에 대한 우리의 해석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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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는 하나님 형상의 성육신입니다. 그는 인간의 형상을 한 하나님입니다. 그는 사람을 존중하여 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실제로 보여주십니다. 우리 모두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우리는 모든 
관계에서 서로 깊이 사랑하며 깊이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의미와 관련하여 창세기 1 장과 2 장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난 
바와 같은 관계 속의 사랑과 책임성이 바로 하나님 형상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1 장과 2 장의 이야기와 하나님 형상의 의미를 드러내시는 중요한 방식이 
있습니다. 인간들은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삶과 
관계 속에서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1 :27- 28 절에서 인간(단수)에서 인간 공동체(남성과 여성)로 옮아가는 것, 그리고 창세기 
2 장에서 아담(하나)에서 이브와 관계를 맺는 사람으로서의 아담의 형성으로 옮아가는 것은, 둘 다 
인간은 자기충족적인 개인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인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를 관계 속에 있는 존재로 규정합니다. 인류를 향한 그리고 인류와 함께 하는 치유적 사랑과 자기를 
내어주는 관계를 드러내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은 관계의 의미를 밝혀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정도만큼, 인간은 인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의미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인데, 이는 관계 속에서 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s e e  Fre the im 2005, p. 32)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창세기 1 :28)은 창세기 2 :15 에서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 지는데, 여기서 사람들은 창조세계의 번영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Fre the im 
2005, p. 53) 서로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책임성은 “사랑의 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장로교회의 관행과 가르침에서 우리는 “생육” 혹은 “출산 능력”을 생물학적 규율 
수준으로 높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커플들에게 성행위를 금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출산 연령이 지난 사람들 간의 결혼을 우리는 기꺼이 축하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생육을 
생물학적 의미를 넘어서 많은 다양하고 창조적인 방법으로 이해합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조부모, 
멘토링을 해 줄 수 있는 분들, 양부모, 또한 번성하는 공동체를 위해 사랑과 성장의 관계들을 맺고 그 
속에서 열매를 맺는 분들로 봅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창세기 1 장과 2 장에 있는 성경적 가르침을 
신학적 규칙을 확장해서 여기저기 갖다 붙이는 책으로 여기지 않고, 대신 우리의 일상 생활을 위한 
은유적 영감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창세기 1 장과 2 장에 담긴 인간의 
생육에 대한 아름다운 은유적 가르침을, 성적 표현에 있어서 생물학적 성별 상보성이라는 규범으로 
만들어 성별이 대다수의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규범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매우 일관성이 없는 일일 것입니다. 왜 성별의 변이가 존재할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모릅니다. 
성경은 이 질문에 답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러한 변이가 동물들과 사람들 모두에게 존재한다는 
것은 압니다. 과학연구에 의하면 여기에는 생물학적 이유가 어느 정도 작용하고 또 수많은 다른 요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별 스펙트럼에서 대다수의 사람들과 다른 위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성별 
정체성과 성적 성향은 그들이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고 지속적이고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라고 증언을 합니다. 우리가 위에서 살펴 보았듯이, 예수님은 창조 세계에서 성별 
변이는 현실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그것을 정죄하지 않으시는 것이 명백합니다. 
 
1 .5   예수님은 “사랑의 계명에서 관계적 도덕 논리를 보여주십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36–40) 

 
사람됨의 의미가 하나님과 그리고 서로간에 사랑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에 대한 성경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과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가짐으로써 사람됨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됨이란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사랑의 관계 안에서 드러납니다. 율법의 모든 
가르침과 기독교의 모든 도덕적 통찰은 “사랑의 계명”의 논리에 종속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율법서와 선지서의 요약이기 때문입니다(마태복음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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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에 비추어 사람됨이 무엇인가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나머지와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에 비추어 우리 인간들의 시스템, 구조, 제도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사람으로서 교회의 선교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참여할 수 있을지도 
탐색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사람의 소명의 이러한 선교적 차원은 교회교리위원회의 보고서 “오늘날 
하나님의 선교 안에서의 삶(Living in God’s  Mis s ion T oday)”에서 탐색되었습니다. 이 성경 연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제 위의 논의를 요약하고 인간의 성관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을 가르칩니다. 
 
-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하고, 죄와 억압과 고통에서 해방될 필요가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   계급, 지위, 인종, 성별 변이에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합니다.  
-   예수님은 고자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 극단적으로 단순한 남녀 상보성을 넘어서는 성별 변이를 

인식하고 분별하십니다.  
-   하나님 형상의 담지자인 우리는 관계적인 피조물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서로 

간에 사랑의 관계를 이루도록 예정되었습니다.  
-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바 율법서와 선지서인 “사랑의 계명”에 요약된 바와 같이, 우리는 상호 

존중과 사랑의 도덕 논리를 지키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2 . 사람의 본성과 의미와 목적에 대한 우리의 성경적 이해가, 적절한 성관계란 어떤 것이라는 교회의 
이해에 어떻게 영향을 끼칩니까? 
 
위의 논의는 사람의 상태에 대해 세 가지를 분명하게 해 줍니다. 첫째, 인간 관계는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존중, 양육의 모습을 띄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기꺼이 가신 
것에서 나타나는 바 자신을 내어주는 태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에 뿌리를 두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것은 인간 관계에서 매우 깊은 공정함과 
정의의 관계를 맺도록 요구합니다. 셋째, “모든 인간의 삶에 존재하는 힘”으로 남아있는 죄 
때문에(Living Faith 2 .5 .4) 우리는 평생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결혼 관습이 역사에 나타났지만, 신약 그리스도인들과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상황으로서 언약적 단일혼 관계를 강하게 지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언약에 대해 결혼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 19 장에 나타난 결혼과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용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역사적 맥락 속에서 그 가르침의 문화적 의미를 
논의했습니다. 이 경우 결혼에 대한 이해의 핵심은, 가부장적 구조 속에서 남자들이 이혼을 통해 
여자들을 착취하는 상황에서 여자들의 취약성에 대한 예수님의 우려입니다. 그래서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책임성과 신뢰성을 강조합니다. 거기에 더해 “사랑의 계명”의 시각에서 결혼을 보면, 
그러한 언약적 관계에 추가적인 차원이 얹어져야 합니다. 즉, 하나님과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이웃인 결혼 
파트너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왜 성관계는 결혼 언약이라는 맥락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이 매우 분명히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인 
지도자 그룹 중에서 단일혼을 이루고 있는 좋은 예에 대해서 말할 뿐입니다(예컨대, 디모데전서 3 :2 과 
12 절). 단일혼에 대한 이러한 지침에는 다른 요소들도 작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시의 문화 구조에서 
결혼 제도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1 세기 팔레스타인에서 결혼은 오늘날의 결혼과는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문화적 한도와 기대는 우리 시대와는 매우 달랐고, 당시의 결혼 관계에서 
여자와 남자가 불평등한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시되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부도덕하고 신뢰를 
저버리는 관계를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동시에, 초기 기독교 공동체 내의 결혼 관습이 
보다 평등한 쪽으로 천천히 개혁되어 나가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비록 에베소서 5 :22–25 이 
가부장적 지배라는 당시의 문화적 편견을 반영하고 있고 그것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고 있지만, 
마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처럼 가부장적이고 지배적인 남편이 사랑으로 자신을 그 
아내에게 완전히 내어주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얼핏 보면 
에베소서에서 여성의 복종 지침이 가부장적 권력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남성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이 자기를 내어주어야 하는 방향으로 급진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명령(갈라디아서 3 :27–8), 그리고 그 명령이 뿌리를 두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범이 초대 기독교 
공동체들과 성별간의 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데는 시간이 걸린 것이 분명합니다. 
 
결혼에 대한 성경의 또 다른 시각은, 그리스도인의 결혼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평행적 은유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결혼이라는 은유적 관계로 
보는 것은 호세아와 그 아내 고멜의 이야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온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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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백성은 주변의 물활론적 종교에 둘러싸이게 되었는데, 그 핵심은 바알신 숭배였습니다. 바알은 
그의 자매 아세라와의 성적 결합을 통해 땅을 비옥하게 할 수 있었고, 바알 숭배자들은 자기들도 그 
마법을 모방하는 과정을 통해, 즉 신전에서의 성행위를 통해, 땅을 비옥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고멜은 성전의 창기가 되기 위해 호세아를 떠났고, 나중에는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고멜을 
거부하지 않고 호세아는 그녀를 노예신분에서 건져내어 다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성전 창기제도에 
대해 곰곰히 생각하다가 호세아는 자신이 고멜에게 배신을 당한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알과 땅의 결혼이라는 이미지를 바꾸어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신의를 저버린 백성이요, 고멜이 호세아를 버리고 창녀 노릇을 한 것처럼 창녀 노릇을 한 
백성)의 남편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왔을 때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성립된 언약적 관계를 호세아는 결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을 파기했고 
결혼 서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거짓 신들을 좇아 음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언의 마지막 장인 화해의 장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자유롭게 
사랑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호세아 14:4)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예언자 에스겔은 이 이미지를 에스겔 16:8–15 에서 명시적으로 사용합니다. 
예루살렘의 함락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 특히 l6:25–27 에서 성적인 용어로 표현된 죄 때문인 것으로 
말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16:35–43 에서 아내에게 배신당한 화난 남편의 말로 말해집니다. 
호세아는 이 풍자를 사용하는 것의 좋은 점과 그것이 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둘 다를 보았습니다. 
에스겔은 매우 성적인 언어로 이스라엘을 정죄하기 위해 이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은유적 관계는 매우 익숙한 것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5 :25–33 은 이 이미지를 그리스도와 교회에 적용하기 시작했고, 이것을 결혼에 문자적으로 
적용하며, 또한 결혼에서 여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다는 로마의 가부장적 사고를 확증하는 데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창세기 2 :24 을 은유적으로 읽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즉, 이 결합을 꼭 다른 성별 간의 결합에 대한 것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에베소서 5 :33) 

 
당시의 가부장적 문화의 영향 때문에 이 텍스트에는 여전히 사랑과 존경이라는 성별 간 불균형이 담겨 
있고, 남녀로부터 각각 다른 것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가르침의 빛 아래에서 읽는다면, 우리는 이 텍스트를 평등을 지향하여 읽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은 단순히 우리 시대의 문화적 변화에만 기초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증언에 기초한 것입니다. 장로교인으로서 우리는 교회 지도력에 있어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이미 비슷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랑의 계명”과 성경이 증언하는 바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범의 논리는, 우리로 하여금 노예를 해방하고 여성을 정의롭고 평등하게 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성관계의 도덕적 논리란 무엇일까요? 위의 텍스트는 이상적인 형태의 
결혼이란, 상대방 안에 있는 하나님 이미지 때문에 파트너에 대한 서로 간의 존중에 깊이 뿌리를 둔, 상호 
간의 사랑과 아낌이 있는 언약적 단일혼으로 표현된다고 우리가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 같습니다. 실은, 
에베소서의 구절은 그것보다 더 나아가는데, 이는 그 구절이 파트너들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 같은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하도록 촉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상대방 앞에서 진실된 
“벌거벗음”과 정직성이라는 어느 정도의 취약성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이런 수준의 상호 
존중, 취약성, 자기를 내어줌에 이르면 그런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은유, 나아가 설교가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관계의 이상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성령의 열매 속에서 살아야 하지만, 특별히 결혼 
언약은 취약성과 서로를 조심스럽게 아끼는 가운데 이러한 열매를 더욱 더 깊이 영글게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친밀 관계의 모범은 세상과 기독교 공동체에 영감을 줍니다. 
 
성 관계는 또한 욕망과 성취를 표현합니다. 나중에 기독교 전통은 성적 욕망에 대해 성경의 가르침이 
제시하는 것보다 더 많이 문제를 삼았습니다. 초대 기독교의 후반에 성관계를 즐기는 것을 거부하게 된 
것은 흥미롭고 탐구해볼 만한 주제이지만 그것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납니다.viii  성경은 성관계에 대해 
그저 사실대로 다룹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7 :9 에서 성적 욕망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다룹니다. “정욕이 
불 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그의 조언입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 공동체 안의 언약적 성관계는,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들을 막아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욕망이 불 같이 타서” 극단적이고 통제할 수 없는 성적 욕망에 사로잡히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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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을 착취하고 이용할 가능성이 생기고 그래서 “사랑의 계명”을 범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사회적 규범을 범하여 기독교 공동체에 추문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 장에 있는 바울의 지침의 함의는, 욕망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지나쳐서 착취와 문란으로 우리를 잘못 
이끄는 것이 문제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그런 욕망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식으로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사랑의 장소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존중이 있는 언약적 관계가 그런 장소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사랑이 있으며 책임적이고 헌신된 
성관계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성적 착취에 취약한 사람들이 직면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 . 그리스도인으로서 동성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고 동성과 성관계를 경험하는 사람들과 관련하여 우리는 
그러한 성경적 도덕 논리를 어떻게 이해하며 언약적 단일혼 관계를 인정하기를 원합니까? 
 
결혼에 대한 신약의 가르침에는 동성 성관계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당시 로마 문화에 동성 결혼 
언약이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흐른 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와 콘스탄스 황제가 
동성 결합을 금지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Johans s on 1990, p. 683)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은 주로 
성경에 기초한 것은 아니고 로마 문화에서 남성의 역할에 대한 이해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 법은 동성 
파트너 사이의 어떤 종류의 성적 결합 혹은 결혼 언약을 금지했는데, 그 근거는 한 파트너가 “저급한” 
여성의 역할을 “남자답지 않게” 수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를 공식화하는 예식들을 
설명하는 역사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에 대한 주요 학자인 매튜 쿠플러(Matthe w 
Ke ufle r )는, 그런 예식은 아마도 드물었고 로마인 남성과 고자 사이에 거행되었다고 믿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로마시대의 고자와 남자 사이의 결혼의 예를 인용합니다. (2001 , p. 100–102)ix

 4 세기경에 
이르면 기독교 공동체 안에 동성 성관계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크리스소톰이 안디옥에 재직하는 
동안 그런 관계에 맹렬하게 반대하는 설교를 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Crompton 2003, p. 141–
142) 그 후에 유스티니안 황제는 동성반대법을 더욱 과격하게 만들어서, 동성 관계에 있던 많은 
주교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Crompton 2003, p. 143–144) 동성 관계와 관련하여 신약을 읽을 때 
우리는 다음 사실을 꼭 이해해야만 합니다. 즉, 지금은 과학과 경험에 비추어 사람들의 삶에 현실이라고 
교회가 인식하는 성적 성향이라는 개념이 신약 시대에는 알려진 개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 
기독교의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동성 성관계를 가졌고 일부 그리스도인들(특히 3 세기와 나중에 4 세기 
알렉산드리아 학파)은 그런 관계를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3 세기에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성행위를 제외한 모든 형태의 성교를 반대하는 전통이 
형성되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전통의 형성은 성경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고 극심한 금욕을 
강조하는 수도원 운동의 출현에 뿌리를 둔 것이었습니다. 출산과 관련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런 관계는 
“열정” 없이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이런 견해에서 성행위란 서로를 하나되게 하는 아낌이나 그 자체의 
즐거움과는 상관이 없는,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견해는 명백히 비성경적입니다. 
성적 표현에 대한 이런 관념이 중세 교회 수도원 전통의 일부가 되었으나, 종교개혁자들과 우리의 
개혁/장로교 전통은 이것을 완전히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관계를 맺고 있는 LGBT QI인들을 고려할 때 언약, 단일혼, 사랑에 관한 논리가 성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분별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또한 그런 자매들과 형제들에 
대한 우리의 분별에 예수님의 가르침, 모범, “사랑의 계명”이 어떻게 조명해 줍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처럼 성경에는 신실한 친밀 관계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야기는 사무엘상 18:1–
4 에서 시작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 같이 사랑하니라. 그 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 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 이야기에서 몇 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첫째,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다정한 사랑이 분명히 있고, 
그것은 요나단의 아버지에 대한 충성을 넘어서는 언약적 관계이며, 상징적 물건의 교환으로 언약에 
인침이 이루어졌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했을 때, 요나단은 이 깊은 사랑의 관계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종이 관계를 폭로하지 않도록 그를 돌려보낸 후에, 사무엘상 20:41–42 은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바위 남쪽에서 나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세 번 절하였다. 두 남자는 서로 
입을 맞추었고 둘 다 울었는데 다윗이 더욱 많이 울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우리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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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모두 ‘여호와께서 나와 자네 사이에, 그리고 나의 후손과 자네의 후손 사이에 
영원히 계시기를’ 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였으므로, 평안히 가게.” 하였다. 
그러자 다윗은 일어나서 떠났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갔다. (역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한국어 번역에서 성경인용은 모두 개역개정판을 사용하였으나, 여기서는 영어 문서에 
사용된 Inte rnational Standard Ve rs ion 의 내용과 개역개정판의 내용이 상당히 
다르므로 Inte rnational Standard Ve rs ion 에서 직접 번역함) 

 
관계의 이 단계에서 성경은, 매우 어렵고 위험한 상황에서 상대방을 위로하기 위해 친밀하게 육체적으로 
품에 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x 이별이 올 것이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요나단과 다윗은 앞으로 
다가 올 어려운 시간을 예상하며 웁니다. 비록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 시대에 그런 관계의 문화적 의미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바가 없지만, 육체적 정서적 위로와 언약이 관계되는 깊은 동성 성관계가 여기 
보인다는 것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이야기의 다양한 문화적 차원을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다윗의 왕위를 정당화하고 통치권이 사울에서 다윗으로 넘어가는 것을 
정당화하는 신학적 정치적 의미를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Gagnon, 2001, p. 147–148 그리고 
He acock 2011:8–14) 어쩌면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에는 고대의 “형제 맺기” 관념이라는 차원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성행위의 가장 친밀한 형태들을 언급하거나 암시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에는 평등한 동성애 요소가 뚜렷하게 들어있다고 성경학자들은 주장해 
왔습니다. (Nis s ine n 1998, p. 55  ff. 그리고 Je nnings  2005, p. 34–35) 제닝스(Je nnings )는 나이가 더 
많은 요나단과 상대적으로 젊은 다윗 사이에 힘 관계가 역전되었다는 장면에서,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바와 같은 헌신된 동성 관계 비슷한 것을 기대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Je nnings  2005, p. 5) 이 
이야기는 적어도 동성애에 대한 긍정적인 성경의 예를 제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관계가 두 남자 
사이의 인간 관계와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랑의 계명”이 요구하는 대로 반영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성적으로 친밀한 관계였다고 주장할 수 있는 성경적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품에 안고 붙들고 입을 맞추는 행위가 포함된, 두 남자 사이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찾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긍정적인 깊은 동성 관계의 이야기는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안소니 스피나(Anthony Spina)의 책에 수록된 바, 이 책에는 구약과 신약에서 아웃사이더를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놀라운 이야기들을 모아놓았습니다. (2005; s e e  a ls o Lings  2013,  
p. 616 ff)  
 
구약학자 레나토 링즈(Re nato K. Lings )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전 히브리어로 쓰여진 이 이야기에는, 모압 여자 룻이 베들레헴 출신의 이스라엘 여자 
나오미에게 한 충절과 평생에 걸친 헌신에 대한 열정적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Lings  
2013, p. 617) 

 
링즈에 의하면, 이 이야기는 동성 관계에 대한 성경적 시각에 대한 논의에서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주제와 관련하여, 이 책의 앞부분에는 창세기 2 :24 과 룻기 1 :14 사이의 중요한 병행이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Inte rnational Standard Ve rs ion 은 룻기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은 소리를 높여 다시 울었다. 그래서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어 작별을 
고했으나 룻은 그녀를 붙좇았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그녀를 붙좇았다”에 해당하는 어구는 dovqah bah 로서, 이것은 창세기 2 :24 에 
“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역주: c ling to his  wife , 그 아내를 붙좇아)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에 병행하는 어구입니다. 창세기 2 :24 에 있는 “합하여”는 davaq be is hto 입니다. 
(Lings  2013, p. 618) 링(Ling)은 룻이 나오미를 “붙좇았다”고 언급합니다. 이 동일한 히브리어 표현의 
병행 사용은 개혁전통의 학자 제임스 브라운슨(Jame s  Browns on)이 주장하는 것처럼 창세기 2 :24 은 
성별의 상보성 선언이 아니라 친족의 연분을 맺는 것에 대한 히브리어 표현으로 읽어야 한다는 강력한 
뒷받침입니다. 이 경우 연분은 두 여자 사이에 맺어집니다. (Browns on, 2013, p. 109) 이 이야기는 룻의 
아름답고 충직한 언약 헌신으로 이어집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사시는 곳에서 나도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어머니와 나 사이에 들어온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룻기 1 :16–17) 

 



성에 대한 헌의 교회 교리 위원회 보고서 (계속) – 2017     17  페이지 

모압인으로서 외부인이었던 룻이 하나님의 백성의 중요한 일부가 되는 룻의 이야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확대가족 안에 있는 남성만이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자들의 취약한 
처지에 주목하게 만듭니다. 이 주제는 가부장적인 이혼 관습과 관련된 여자들의 취약성에 대한 예수님의 
우려에서도 똑같이 재등장합니다.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는 두 여인 사이의 친밀한 관계가 문화, 인종, 
성별에 걸친 문화적 타부를 깨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두 여인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인종과 성이라는 편견의 경계를 넘어 표현된 용기와 헌신과 충절과 평등은, 결혼에 대해 신앙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 두 여인에게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존중 모두에서 “사랑의 계명”을 매우 잘 반영하는 사랑을 발견합니다. 룻기 연구에서 
셀레나 던칸(Ce le na  Duncan)은 이 이야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룻과 나오미는 결혼으로 맺어진 가까운 가족이었을까요, 친구였을까요, 아니면 성적인 
파트너였을까요? 그들의 관계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그들이 한 것을 제한하고 축소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에 대한 링의 긴 논의 끝에 언급된 던칸(Duncan)의 말. 이 관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는 Lings  2013, p. 618–626 참조) 

 
예수님과 “사랑하시는 제자”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다윗과 요나단,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와 병행을 
이룹니다. 복음서에서 여러가지 변형된 형태로 19 번 언급되는 “사랑하시는 제자”의 정체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 상당한 논쟁이 있습니다. (Lings  2013, p. 645) 비록 교회 전통은 세베대의 아들 요한을 자주 
언급하지만, 그 증거는 빈약합니다. (Lings  2013, p. 644; 또한 Hanks  2000, p. 64  참조; Nis s ine n 1998, 
p. 121; Je nnings  2003, p. 43) 좀 더 가능성이 있는 후보는 나사로입니다. (Lings  2013, p. 644) 본 
연구의 목적상, 이 사랑하시는 제자의 정체는 논의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한 제자와, 
공개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육체적으로 품에 안는 것을 포함하는 특별한 사랑의 관계에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요한복음 13:23–24). 요한복음에 기록된 바, 예수님의 임박한 죽음 앞에서 예수님과 
이 제자가 서로 육체적 위로를 받았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극단적인 어려움, 고통, 슬픔의 상황에 
있을 때 누군가의 품에 안기는 것이 얼마나 의미있는 것인지는 우리 모두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핵심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3:23–24 입니다. 여기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는 예수님께 특별한 접근권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제자의 존재와 역할이 요한복음의 보다 큰 내러티브 안에 
녹아들어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링즈는 또 다른 제자(요한복음 18:15–16)로 언급된 인물은 
사랑하시는 제자와 동일인일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23–24 의 Inte rnational 
Standard Ve rs ion 은 대부분의 현대 번역본들보다 그리스어 원문에 더 가까운 번역인데,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제자 중 하나, 곧 예수께서 계속 사랑하시던 자가 예수님 매우 가까이 앉아 있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누구에 대해 말씀하신 것인지 물어보라고 
말했다. 그가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 “주님, 그게 누구입니까?”하고 예수님께 물었다. 
[역주: 여기도 개역개정판과 상당히 달라서 Inte rnational Standard Ve rs ion 에서 직접 
번역함.]  

 
요한복음에서 이 제자는 예수님께 충절과 충성을 지켰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9:26 의 사건 기술에 따르면, 이 제자가 십자가 옆에 있었던 유일한 남성 제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Lings  2013, p. 645) 요한복음이 부활 이야기를 할 때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에는 그 
소식을 시몬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에게 말했고 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무덤으로 달려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요한복음 20:2–4). 그는 부활을 처음 믿은 사람이고(요한복음 20:8), 부활 후 해변에서 
예수님을 처음 알아본 사람입니다(요한복음 21:7). 많은 LGBT QI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거부와 판단과 핍박을 받아 힘들어할 때 이 이야기에서 큰 위로와 희망을 찾았다고 
증언합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LGBT QI 그리스도인들이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경험과 
유사한 큰 헌신과 약속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자신의 파트너와 관련된 그들의 
경험은 예수님과 교회 사이의 사랑에 대한 은유 혹은 설교인, 결혼에 대한 바울의 고찰과 유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성행위를 하였다고 믿을 이유도 없고 성경에 근거한 주장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이성 관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이 이야기가 여기서 논의되는 이유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관계는 예수님께서 모범적이고 축복받은 제자로 여겨지는 남성 제자와 깊은 정서적 
육체적 유대를 형성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4 . 전통적으로 동성 성관계 금지와 관련되어 온 텍스트들은 교회 안에서 인간 및 적절한 성도덕에 대한 
보다 넓은 성서적 가르침과 어떻게 연결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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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우리의 연구는 우리에게 LGBT QI 그리스도인들을 정의롭고 평등하게 존중하고 사랑하고 
대우할 성경적 근거를 많이 제공했습니다. 이는 주로 우리가 인간으로서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어떤 사람이 되도록 의도되었는지에 뿌리를 둔 것입니다. 본 연구는 동성 간의 깊은 언약적 사랑의 
관계를 성경에 긍정적으로 묘사한 예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께서 
상보성이 평등하고 정의로운 것이어야 한다는 단서 하에 성적 상보성을 긍정하신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제 삼의 성별 정체성인 고자를 인식하셨고 어쩌면 자신을 그들과 
연관시키셨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인식하신 세 종류의 고자는, 태생적으로 그렇거나 선택 
때문이거나 폭력적인 학대 때문에 성적 능력과 경험이 이성애라는 규범과 다른 남성들 및 
간성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런 부류의 사람은 거의 언제나 노예와 연관이 되었습니다. 모든 
종류의 고자가 성행위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갈라디아서 3 장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이가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라는 말씀을 읽을 때, 그러한 
평등 안에는 성별 변이도 포함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런 인식은 자기 시대의 소외되고 주변부로 
밀려난 사람들을 포용하셨던 예수님 자신의 행동과 일치하는 인식이고, “사랑의 계명”의 도덕 논리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원리들이 동성끼리의 성행위로 확장이 되는가 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다루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서로를 사랑과 정의로운 평등으로 대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적합하기 때문에 
위에 요약된 원리들은 그런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의 증언은 동성인 사람들끼리 깊이 그리고 배타적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지해 주며, 심지어 성적으로 서로를 갈망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성적 갈망에 기초하여 행동을 하면 그것은 죄가 되고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됩니까? 

 
이것이 1994 년 총회의 성에 관한 성명이 도달한 결론입니다. 약간의 성경 연구를 한 후에 그 성명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6 .20  그리스도인이 동성애 관행을 선택해도 괜찮을까요? 성적 존재로서의 우리의 소명에 대한 
보다 넓은 성경적 시각으로 우리가 성경 텍스트들에 대해 간략하게 주석적 검토를 해 본 결과, 
우리는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헌신된 이성애적 결합은 연합적 그리고 출산적 차원에서 창조와 
너무도 연결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이것을 인간의 성에 대한 하나님의 중심적인 의도라고 여겨야 
합니다. 성경도 다른 모든 성교의 상황을 하나님의 창조질서에서 이탈하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만약 성이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한 선물이라면, 왜 그 표현을 절제하는 규칙이 있어야만 
하는가?’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으로, 성경은 영적 생활과 육체적 생활을 
나누는 이원론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와 같은 도시에서 문화적으로 허용된 성적 관행에 
반대하여 바울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도덕을 선포했는데, 그러한 도덕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은 
그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진 자신을 성령의 성전으로 보아야 합니다(고린도전서 6 :18–20). 비록 
우리 사회가 성적 표현의 권리를 요구하고 그러한 절제는 대체로 무시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에 복종합니다. 

 
6 .21  돌봄의 질에 근거하여 동성 관계를 편들 수 있을까요? 일부 동성 관계의 사랑과 헌신이 
교회가 인정한 결혼에서의 사랑과 헌신보다 더 강할 수도 있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율법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율법과 사랑은 서로의 동반자이지 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요한복음 14:15) 
성경에서 사랑은 감상적이거나 멋대로 요동치는 감정이 아닙니다. 또한 주로 성적인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종종 모든 욕망을 채우거나 인식되는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신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있는 부인과 희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6 .22  동성애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하는 말은 ‘안된다’는 말 한 마디뿐입니까? 그저 
부정적이기만 한 것은 목회적 민감성이 부족한 것입니다. 교회는 동성애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극심한 고통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지시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동시에 사람의 고통이나 남녀 동성애자들의 인간적 잠재력을 별 것 아닌 것으로 
여겨서도 안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힘에 대해 우리가 
증언하라는 성경의 소명도 우리가 무시하면 안됩니다. 

 
6 .23  우리 사람들은 서로가 필요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사회적 교제는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적 교제는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비록 오늘날 사회가 
그렇지 않다고 외칠지라도, 동성애자와 이성애자 모두에게 독신의 삶은 성교 없이도 충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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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타고난 성은, 우정이나 호의나 만짐이나 서로에게 속하기 등과 
같이 생식기의 활동이 아닌 다른 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동성애 성교, 다른 
편으로는 고립과 억누름의 고통, 그 둘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환영받고 양육받고 사랑받고 지지를 받는 환영과 사랑과 지지의 공동체, 참된 교회 
가족이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슬프게도 기독교회는 동성애자들을 멀리했고 그들에게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사역하지 못했습니다. 교회 전체가 동성애 혐오와 위선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영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우리가 이성애자이든 동성애자이든, 우리가 거룩한 삶을 
향한 여정을 함께 추구해 나갈 때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용서와 서로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은혜는 풍성하며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납니다. 

 
6 .24  동성애적 순결에 대한 우리의 요청을 불가능한 이상이라며 거부하거나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것이라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적 순결은 은사이고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그런 은사를 가진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회개없이 우리를 용납하는 값싼 은혜도 아니고 또한 힘이 없는 은혜도 
아닙니다. 복음은 그 안에 변화에 대한 요구뿐만 아니라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힘도 담고 
있습니다. 

 
1994 년 성명의 결론을 인용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그 보고서는 간단한 주석 작업만 
한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 보고서는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 현명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목회적 돌봄과 관련된 이 보고서의 함의는 매우 광범위하며 여러분의 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조심스러운 자문과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함의에 대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철저히 생각해 보기 전까지는, 인간의 성에 대한 어떤 
기독교적 입장도 확정적이라고 여길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가 작성된 시점 이후에 성적 성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깊어졌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이해는 결론에서 언급된 목회적 돌봄과 관련된 함의를 밝히는 데 기여합니다. 그 
이해에는, 1994 년 보고서에 제시된 그런 입장이 자신들을 긍정하지 않는 기독교 공동체 안에 있는 
취약한 LGBT QI 십대와 성인들에게 해악을 끼친다는 강한 증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1994 년 성명과 지금까지 수행한 성경 연구 사이에 있는 몇 가지 긴장점에 대해서도 언급해야 합니다. 그 
긴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은 근본적인 성별 상보성이 모든 용납할 수 있는 기독교적 관행의 근거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배타적인 주장은 지금까지 우리의 연구에서 지지되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   1994 년 성명은 고자의 지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연구하거나 논의하지 않습니다. 1994 년 

성명은 또한 창세기 2 :24 을 읽을 때, 모든 성관계에 성별 상보성이 있다는 배타적인 생물학적 
규칙으로 이끄는 어떤 특정한 해석을 취합니다. 그러한 배타적인 주장은 예수님의 가르침, 
“사랑의 계명”, 문화적 맥락과 텍스트 자체의 스타일에 대한 이해에 비추어 볼 때 명백하지도 
않고 지지되지도 않습니다. 

 
-   성명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동성 성행위는 적절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계명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 그 
보고서는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증언에 비추어 인간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보다 완전한 성경적 이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보고서는, LGBT QI 
자매들과 형제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한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보고서는 자신들의 관계에 임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LGBT QI 그리스도인들의 증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랑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증언은 최소한 그 정도는 요구합니다. 

 
-   성명은 또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성경에 있는 “정욕이 불 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는 성적 욕망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 :9) 그리하여 그 
성명은 하나님과 기독교 공동체 앞에서 LGBT QI 그리스도인들이 평등하다는 것을 부인하고, 
LGBT QI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강하게 경험하는 성적 욕망을 사랑의 언약적 관계 안에서 
표현할 수 있는 거룩한 방법을 부인합니다. 그렇게 평등한 대우를 부인하고 욕망이라는 현실을 
부인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성취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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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년 성명의 결론은, 동성간의 성적 활동에 대해 무언가를 말한다고 흔히들 가정하는 성경 
텍스트들을 살펴봄으로써 이루어진 결론입니다. 그러나 그런 텍스트들이 실제로 어떤 것을 말할까요?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텍스트들을 다음과 같은 주제를 가지고 살펴볼 것입니다. 
 
 1 .  남성 아니면 여성이라는 성 상보성이 거룩한 성교의 근본적인 조건입니까? 
 2 .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창세기 19 장)는 적절한 성에 대해 어떤 것을 가르칩니까? 
 3 .  레위기 18:22 과 20:13 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4 .  동성간의 모든 성 활동은 악한 것이며 “본성을 거스르는”(로마서 1 장) 것입니까? 
 5 .  바울 서신들이 언급하는 “악행 목록”은 어떤 종류의 성적 행동을 언급합니까(고린도전서 6 :9 과 

디모데전서 1 :10 에 대한 해석과 번역의 역사)? 
 
4 .1  남성 아니면 여성이라는 성 상보성이 거룩한 성교의 근본적인 조건입니까?  
남성 아니면 여성이라는 성 상보성 이론에 대해서는 위의 연구에서 이미 다루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질문은, 결혼 언약 안에서 표현되는 남성 혹은 여성의 성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용납되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의 적절한 성관계를 위해서는 언약적 관계가 필수적인가 하는 
질문도 아닙니다. 이러한 사안들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과 “사랑의 계명”의 빛에 비추어 볼 때 성경의 
가르침이 이미 가정하고 있고 잘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질문은, 남성 아니면 여성이라는 둘로 
이루어진 쌍이 성적 친밀함의 적절한 표현을 위해 근본적이거나 필수적인가, 아니면 근본적이거나 
필수적이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동성 성관계들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1994 년 성명의 결론은, 
남성 혹은 여성이라는 성적 상보성이 진실로 근본적이고 규범적이라는 주장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이 주장은 창세기 1 장과 2 장의 창조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오직 남성들과 여성들만 창조하신다는 
증거로 해석한 것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그 결론은, 그리스도인의 성관계가 적절한 것이 되려면 
반드시 출산과 관련되어야 한다는 가정을 필요로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결혼과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언급, 예수님께서 창세기 2 :24 에 대해 하신 언급,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결혼에 대한 신약의 가르침이 이 이론에 대한 추가적인 지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 장이, 동성간 
성관계는 그 정의상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거스르는 것이고 따라서 죄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해석도 
때로 이 주장의 전개에 사용됩니다. 로마서 1 장과 그 장이 로마서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서는 나중에 
논의할 것입니다. 지금은 우선 창세기의 창조 텍스트들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1994 년 성명이 취한 접근법은, 창조 이야기는 인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무성(無性)의 신적 
본질이 아니라 성적으로 분화된 것이라는 생각을 확고히 해 준다는 신학적 주장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남성과 여성, 그리고 생물학적 분화를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주의 학자 메간 드프란자(Me gan De Franza)는 이 견해에 도전합니다. 20 세기의 
변증법적 신학에 뿌리를 둔 이 특정한 강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이 성별과 성기를 초월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삼위일체적 관계 모델이 아니라 두 요소로 이루어진 성 분화 모델을 확립한다는 것입니다. 
(2015, p. 148) 
 
이러한 신학적 전개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 분화를 “보통 그렇다”라는 수준에서 그래야만 한다는 
수준으로 격상시킵니다. 본 성경 연구를 위해서는 다음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창세기 이야기에 
근거하여 이런 규범을 만들어내는 것은 신학적 해석 행위이지 단순한 성경 해석 행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하면 남자이거나 여자인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의도한 “존재론”의 일부로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남성이거나 여성인 것은 인간 본성의 일부이고, 하나님은 인간이 오직 남자이거나 
혹은 여자이거나 둘 중 하나만 되도록 의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체의 성적인 부분이 분명히 구분되지 
않는 상태로 태어난 간성인들에게, 이것은 그들이 어떤 의미에서 인간 이하의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성적 성향이 이성애가 아닌 사람들에게, 이것은 그들이 어떤 의미에서 병적 비정상 상태이고 어떤 
의미에서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창세기의 텍스트를 읽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읽기는 우리의 LGBT QI 자매들과 형제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계명”에서 출발한 결론이 
아닙니다. 
 
생물학적 성별 상보성을 규범의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것의 문제는 위의 1 .4 절에서 이미 
논의하였습니다(p. XXX). 우리가 지적한 것처럼, 장로교인들은 창조와 관련된 이러한 텍스트들을 
문자적으로 그리고 규범적으로 읽지 않습니다. 우리는 7 일간의 창조를 은유적으로 이해하고, 에덴 
동산과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도 창조세계와의 관계 측면에서 은유적으로 이해합니다. 이 창조의 
시와 이야기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올바름과 선함, 인류가 공동체 속에서 함께 
번성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바람, 가족이나 친족의 유대를 형성하기 위해 함께 언약을 맺는 사람들 
사이에 신실함의 적절한 역할을 강조합니다. 창조 이야기에서 배울 점은 훨씬 많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하나님을 여러 신 가운데 하나인 창조의 객체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강조한다는 면에서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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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이야기들과는 다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지만 서로에 대하여 그리고 창조세계에 대하여 
깊은 사랑과 정의와 책임의 관계를 이룬다는 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읽는 우리의 논리는 당시의 문화와 세계관을 고려하여 그 구절들을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들에서 과학 이론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그런 구절들에 다른 은하계 같은 
것들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텍스트들을 우리의 LGBT QI 자매들과 형제들에 대한 책임성 속에서 읽으려면 우리는 성과 
성별에 대한 문화적 맥락을 적용할 때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2 :24 에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를 “붙좇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두 여자가 깊은 언약적 사랑 안에서 서로 “붙좇는” 
것을 하나님께서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제임스 브라운슨(Jame s  
Browns on)은 "한 몸을 이루는 연합”이라는 개념과 “헤어짐과 붙좇음”이라는 히브리 개념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를 제공하면서 이 텍스트를 생물학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xi  
장로교인인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이해하여, 인간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관계를 풍성하게 하는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이미 논의하였습니다.xii  
실은, 우리가 이러한 텍스트들을 그리스도와 그의 가르치심, 모범의 빛 아래에서 읽으면, 성별 정체성과 
성적 성향이 대다수와 다른 사람들을 훨씬 관대하게 정중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인식하게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창세기 1 장과 2 장은 우리에게 성별 변이와 성적 성향을 어떻게 이해해야할지를 가르치도록 
의도된 텍스트가 아닙니다. 언약적 친밀 동성 관계에 대한 성경적 시각이 무엇인지 분별하려는 우리의 
현재의 과제는 우리로 하여금 상상력을 발휘하여, 어떻게 하면 아웃사이더들, 불결한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 고자들의 성별 모호성과 변이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태도를 언약적 동성 관계로 
확장할 수 있을까 생각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면 성경은 언약적 동성 관계들에 대해 우리가 
관대하고 정의롭고 수용적이 되라고 인도합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만약 하나님께서 동성 성관계를 거부하신다는 가정을 가지고 성경의 텍스트에 
접근하면, 성관계에 대해 남성 혹은 여성만이 규범이라는 주장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 장과 2 장 텍스트들의 시적이고 서술적인 문체, 당시의 가부장제와 문화적 규범의 영향,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랑의 계명”을 고려하면 그런 결론에 도달할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4 .2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창세기 19 장)는 적절한 성에 대해 어떤 것을 가르칩니까? 
 
1994 년 총회의 성에 관한 성명은 창세기 19 장의 이야기에 거의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1994 년 이래,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에 대한 연구가 늘어났습니다. 기독교 전통은 4 세기 이래로 소돔의 죄에 반대하는 
가르침을 형성하였기에 이러한 변화는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죄는 본질적으로 창세기 19 장의 
이야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전통을 완전히 논의하는 것은 본 성경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몇 
가지 사실을 주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소도미라는 개념과 소돔의 죄는 “동성애”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xiii  둘째, 소도미에 대한 정의와 이해는 이성애자의 과도한 성행위를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를 띄었습니다. 셋째, 이 가르침의 역사에는 소도미를 범했다고 고발된 사람들에게 
자행된 교회의 가장 부끄러운 행위들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는 고발된 사람들에 대한 심한 고문, 다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굶겨 죽이기, 기둥에 묶어 산채로 불태우기, 성기를 절단하기 등이 포함됩니다. 
개혁/장로교 전통에서도 이 끔찍한 역사는 이어졌습니다. 개신교의 제네바에서 소도미를 범했다고 
고발된 희생자들은 바퀴에 묶어 죽였습니다(수레바퀴에 묶어 놓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때려 죽임). 
공개적으로 화형에 처해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성 동성애로 고발된 한 여자는 죽을 때까지 물 밑에 
붙들어 두었습니다. 노예들은 공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개신교의 네덜란드 공화국에서는 “소돔 
사람들”을 박해한다며 아동 학대를 하기도 하고, 십대 소년들을 큰 물통에 집어 넣어 눌러 죽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기독교회가 이런 전통에 관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의 계명”의 명령과는 거리가 한참 먼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것이었습니다.xiv  
 
창세기 18–19 장을 일반적으로 동성 성교를 다루는 텍스트로 해석하는 것은 성경이 쓰여진 이후에 
일어난 변화인데, 유대인 학자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를 그 기원으로 보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구약에서 
이 텍스트는 매우 중요해서 20 곳에서 언급됩니다. 구약에서 이 텍스트가 언급될 때마다 이 이야기의 
의미에는 네 가지 기본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진 파괴, 황폐함, 몰락이라는 심판의 정도가 매우 심함(신명기 29:2; 이사야 

13:20–21; 예레미야 49:18 and 50:40; 이사야 13:21; 예레미야 50:39; 예레미야 49:17; 아모스 
4 :11; 스바냐 2 :9). 

-   소돔 사람들의 교만과 오만(에스겔 16:56; 에스겔 16:49–50; 이사야 13:19; 예레미야 49:14–18; 
예레미야 50:29; 예레미야 50:31; 예레미야 50:40; 스바냐 2 :9–10). 

-   소돔의 죄를 배교와 우상숭배로 파악함(신명기 29:22–25; 신명기 32:32–33; 이사야 3 :8–9; 
예레미야 50:38; 에스겔 16: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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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부패 및 억압과 관련시킴(예레미야 23:14; 이사야 1 :21–23; 이사야 1 :10; 
이사야 1 :15–16). 

 
히브리의 구약 전통은 소돔의 죄를 성적 활동과 연관시키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신약에도 아홉 번 언급되는데 그 용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심판과 그리스도의 재림의 갑작스러움에 대한 은유(마태복음 11:23–24; 누가복음 17:29–31). 
-   복음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음과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는 문제와 어느 정도 연관(마태복음 

10:15; 누가복음 10:12). 
-   구약 선지서들의 주제와 유사한 곳(로마서 9 :29; 요한계시록 11:8).  
 
나중에 쓰여진 자료인 유다서와 베드로후서에도 언급이 있습니다. 유다서가 아마도 베드로후서보다 먼저 
쓰여졌고 베드로후서는 유다서와 기타 성경외의 저술들(위서: ‘모세 승천기’와 같이 성경 속의 특정 
인물이나 시대와 거짓되게 연결을 짓는 거짓 저술들)에서 이 부분을 인용했을 것입니다. (Lings  2013, p. 
276–278) 이 신약 후기 전통에서는 소돔의 죄를 성적 부도덕과 연관짓는 새로운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부도덕은 동성 활동이 아니라 과도한 이성애입니다. (Lings  2013, p. 278; 또한 Lings 가 
언급하는 Carde n 2004 및 Mille r  2010 도 참조) 유다서 7 절이 “동성애적 활동”(예: Inte rnational 
Standard Ve rs ion)을 가리킨다는 것을 암시하는 현대 번역들은 실제 그리스어 텍스트(“다른 육체”는 
당시의 문화적 맥락에서 동성애 활동에 대해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었음)에는 없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는 위서 자료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정죄하려는 번역상의 편견은 “소도미”라는 
관념의 발달과 관련된 현대의 선입견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이 관념은 후대의 기독교에서 생깁니다. 
신약 성경 이후 다시 두 세기가 지난 후에, 유대인 학자인 알렉산드리아의 필로가 한 주장, 즉 소돔의 
주된 죄는 동성 성행위였다는 주장을 기독교 제국을 일으킨 사람들이 채택했습니다.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하여, 성경 번역은 후대의 기독교 사상 전개에 영향을 받아왔다는 것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LGBT QI 자매들과 형제들에 대한 책임성 속에서 이러한 텍스트를 책임적이고 정직하게 읽기 위해서는, 
소돔의 죄에 대한 후대의 관념 때문에 원래 성경 텍스트에서는 지지되지 않는 견해가 형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9 장은, 그 도시의 남자들이 롯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하려고 했던 나쁜 일들이 동성 
성관계였다는 것을 분명히 암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려고 하면 놀라운 해석의 
문제들이 야기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누구를 “안다”는 히브리어 표현입니다. 고전 히브리어에서 누구를 
안다(yada)는 개념은 종종 “누구와 성관계를 갖다”와 같은 뜻인 경우가 많았습니다.xv  그러나 구약에서 
이 용어의 용례에 대한 연구는 이 용어가 복잡한 뜻들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8-
19 장에서는 히브리어 텍스트에 그 어구가 병행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복잡합니다. 즉, 
소돔과 고모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려는” 하나님과(창세기 18:21), 하나님의 방문자들을 
“알려고” 하는 소돔 남자들(창세기 19:5) 사이에 병행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동사는 “yada”의 두 
격려형xvi으로서 성적인 행동보다는 상호 조사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을 학자들은 지적합니다. 창세기 
19 장에서 묘사하려는 것은, 종교재판처럼 폭력과 고문이 동반된 취조를 하려는 시도인 것처럼 
보입니다.xvii  텍스트 자체의 형태가 제의하는 이런 이해는 신약 성경이 시사하는 바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즉, 소돔의 죄는 이방인과 연약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정의롭지 않게 대하며 박절하게 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9:5 의 텍스트를 동성에 대한 성적 욕망으로 읽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것은 폭력적인 강간을 범하려는 욕망이기도 합니다. 이 텍스트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든 간에, 이것은 어떤 형태의 악하고 폭력적이며 학대하려는 의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동성 파트너들 사이의 언약적 사랑의 관계를 정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 성경적 통찰은 또한 오늘날 장로교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4 세기 이후의 소도미의 
죄라는 관념 발달을 비판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4 .3   레위기 18:22 과 20:13 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 자료를 논의하는 동안 1994 년 성명의 6 .7 절은 레위기 18:22 과 20:13 을 언급합니다. 성명은 이 
텍스트들을 길게 논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텍스트들, 그 텍스트의 청자가 누구인지, 어떤 종류의 
행동을 이 텍스트들이 실제로 금하는지도 자세히 살피지 않습니다. 또한 1994 년 성명은 구약의 
“성결법”에 있는 이런 텍스트들을 오늘날의 기독교 윤리에 사용하려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장로교인들은 이 두 텍스트들이 모든 형태의 동성 성관계를 분명히 
금지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텍스트들이 LGBT QI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취급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 두 텍스트들에 대해서는 방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링즈에 의하면, 이 텍스트들에서 어떤 종류의 성 행위가 실제로 금지되는지에 대해서는 
유대교와 기독교 안에 최소한 12 가지의 이론이 있다고 합니다. (2013, p. 228) 물론 문화적 맥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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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기원전 7 세기의 유다에 대해 잘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분명하고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텍스트들에 대한 간단하고 분명한 해석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전 히브리어와 그 해석, 그리고 맥락상의 이슈에 대한 추가적인 통찰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지속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이 두 텍스트들을 볼 때 우선 분명히 해두어야 할 점은, 당시 히브리 문화의 가부장 체제에서 이 
텍스트들의 의도된 청자는 히브리 남자들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레위기 18 장과 20 장의 
맥락 속에서 다른 성적 금지들은 결혼의 가부장 체제와 가족간의 친족 유대가 어떻게 위반될 수 있는지를 
다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결혼한 히브리 남자가 결혼법에 근거한 친족 유대를 위반하는 중요한 
방식 중 하나는, 아내에게 자신의 정자를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남편에 의해 임신이 될 수 있는 
권리가 가부장적 결혼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결정했습니다. 자위와 같은 성적 행동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지만, 오난이 그랬던 것처럼(창세기 38:9–10) 성교에서 씨를 흘리는 것은 위반으로 
간주되었습니다. (Milgrom 2000, p. 1567) 그렇게 보면, 장로교인들이 성교를 하는 동안 피임을 하는 
것과 같은 오늘날 용납되는 관행도 “성결법”에 의한 결혼 유대를 위반하게 되는 셈입니다. 또한 레위기 
18 장에서 남성 동성 성교와 연관되는 텍스트 바로 앞에는 몰렉 신에 대한 우상숭배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당시 주변 중동 문화들의 법에 비추어 레위기 18:22 과 20:13 의 금지조항들을 자세히 살핀 후, 랍비 
야곱 밀그롬(Jacob Milgrom)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기원전 7 세기 유다에 이 특정한 금지가 있었던 
이유는 출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성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000, p. 1567) 이 주장은 그 텍스트들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주장들의 맥락, 문화적 맥락, 그리고 “P” 전승과 “H”전승 이론들을 보면 힘이 
실립니다(“P”는 레위기 18:22 앞에 있는 절의 몰렉 숭배 언급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순수한 제의에 
대한 제사장적 관심을 말하고, “H”는 땅의 정결에 대한 보다 넓은 관심입니다). 밀그롬은 “성결법”에서 
히브리어의 복수 시제는 금지되는 성관계를 표현하고 단수 시제는 용납되는 관행을 표현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히브리어로 그 텍스트는 문자적으로 대략 “한 남자는 여자들의 ‘누움들’처럼 한 남자와 눕지 
말라”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 학자들이 이 텍스트의 “여자들”은 “아내들”로 그리고 “누움들”은 
침대들로 번역하는 것이 낫다고 지적한 것도 주목해야 합니다. (Lings  2013, p. 206–212) 이 텍스트의 
맥락에서 밀그롬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짓습니다. 
 

mis kiibe  ’is s o 라는 용어는 허용되지 않는 육체적 관계를 암시하기 때문에, 동성애는 
오직 이성 관계들(즉, 그 앞 절들에 열거된 이성 관계들)이 금지된 정도와 동일한 
정도로만 금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D. Ste war t). 그러나 이러한 관계 밖에 있는 
남성들과 발생하는 성교는 금지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mis ke be  ’is s o 라는 동일한 
용어가 제재 목록에서 사용되기 때문에(20:13), 가장의 통제권을 벗어나는 남성들과의 
성교는 정죄하거나 처벌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금지되는 남성/여성 관계를 
표현하는 mis kiibe  ’is s o 는 남성/남성 관계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절의 문자적 의미는  
‘그 남자의 과부와의 성교가 금지된 남자와 성교를 하지 말라’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동성애 금지는 아버지, 아들, 형제(6 절에 포함됨)와의 섹스에 적용되고 할아버지- 손자, 
삼촌- 조카, 의붓아버지- 의붓아들에게 적용되지만 그 외의 남성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00, p. 1567)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성결법”에 대한 이런 유대교의 시각과 그 적용점을 참고한다면, 심지어 이 
텍스트가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치더라도 이 텍스트가 언약적 동성 성관계를 
금지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각은 결혼에서의 성적인 부정직함과 어쩌면 더 
넓은 친족 가족 시스템 내의 남성들에 대한 근친상간적인 착취의 다른 형태들에 대한 금지 지침이 됩니다. 
링즈(K. Re nato Lings )는 이 두 텍스트들을 그 맥락과 문장 구성을 참고하여 동성 근친상간에 대한 
금지로 읽어야 한다는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합니다. (2013, p. 232–238) 간단히 말하면, 그것은 
언약과 사랑의 유대를 해치는 남성 간의 성교 종류를 금지합니다. 이 텍스트를 그렇게 읽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의 논리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텍스트들과 그 안에 담긴 금지는 
히브리어의 너무도 희귀한 문장 형태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금지를 마치 모든 형태의 동성 성관계를 
일괄적으로 거부하는 것처럼 읽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일부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만약 텍스트의 
의도가 그런 것이었다면, 그냥 “너는 남자와 눕지 말라”라고 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지적합니다. 
(Ste war t 2006, p. 97) 
 
비록 이러한 텍스트들의 번역과 그 의미에 대한 보다 자세한 토의는 계속되겠지만, 위의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것이 분명해집니다. 텍스트의 성경적 문화적 맥락을 참고하고 고전 히브리어를 번역할 때 
생기는 문제들을 고려하면, 이러한 텍스트들은 우리가 오늘날 아는 바와 같은 언약적 동성 성관계에 대한 
분명하고 단호한 규범적 금지라고 단순하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레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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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결법”의 도덕법들을 어떻게 해석해야할지는 아직 고려되지도 않았습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증언과 특히 위대한 “사랑의 계명”의 빛 아래에서 우리가 이러한 텍스트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데 있습니다. 위에 인용된 해석자들은 레위기 18:22 과 20:13 이 결혼에서 
충절을 지키도록 하고 확장된 가족 내의 다른 이들을 성적으로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력히 지적한다는 
면에서 이 도덕적 가르침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구약의 일부 다른 텍스트들이 모든 형태의 동성 성관계를 금지한다고 인용되는 수가 있지만, 그런 
텍스트들은 동성 관계, 혹은 언약적이고 충절을 지키는 동성 관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여자와 
여자의 성관계에 대한 금지는 없습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성교가 친족의 유대라는 가부장적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므로,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신약은 어떨까요? 
로마서 1 장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동성 성교는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고 따라서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치지 않나요? 
 
4 .4   동성간의 모든 성 활동은 악한 것이며 “본성을 거스르는”(로마서 1 장) 것입니까? 
 
3 세기 이후의 기독교가 그렇게 했듯이 창세기 19 장, 레위기 18:22, 레위기 20:13 이 모든 형태의 동성 
성교를 금지한다고 가정한다면, 로마서 1 장도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읽도록 편견을 가지게 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 장이 실제로 말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 진술의 맥락은 어떤 것이고 
저자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위에 인용된 구약 텍스트들을 언급하고 그 텍스트들을 그런 식으로 
읽을까요? 이 장은 그리스도인의 성도덕에 대한 일종의 보편적인 지침일까요?  
 
로마서 1 장의 근거가 된다고 자주 가정되었던 구약 텍스트들이 실은 모든 형태의 동성 성교에 대한 
규범적 거부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위에서 이미 살펴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LGBT QI 자매들과 
형제들에 대한 책임성 안에서 이러한 텍스트들을 읽도록 조심스럽게 진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텍스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증언과 그의 “사랑의 계명”에 종속시켜서 읽어야 합니다. 
 
1994 년 성명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6 .10  로마서에서 바울은 동성애 관행에 대한 정죄를 확대하여 여자와 여자 사이의 성적 
활동도 포함시킵니다. (1 :26–27) 동성애 관행은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더 경배하는 
우상숭배(21–22 절)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작용하고 있는 예로서 악행 목록(29–31 절)과는 
분리되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억눌렀기 때문에, 생각이 왜곡되고(21–
28 절) 있어서는 안될 저 모든 일들을 행하는 길이 열렸습니다(29–31 절). 바울은 특히 동성애 
관행을, 남자와 여자 사이의 ‘순리(본성에 기초한, na tura l)’ 관계를 ‘역리(본성을 거스르는, 
contrary to na ture )’ 관계로 바꾼 것이라며 정죄합니다. 

 
로버트 가뇽과(2001, p. 229–230) 칼룸 카마이클(2010, p. 173)도 비슷한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로마서 1:26–31 의 내용과 의미에 대한 1994 년 성명의 주장이 텍스트와 텍스트의 문화적 
맥락 혹은 현재의 학문과는 상관 없는 가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 1994 년 
성명은 놀라울 정도로 빈약하게 기술하고 있고, 1994 년에 이미 입수할 수 있었던 학문적 저술의 많은 
부분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로마서의 이 부분의 수사적 구조에 대한 헨드릭 
하트(He ndrick Har t)의 논의를 다른 학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거부하고(HS1994, 6.1.3), 하트의 
주장을 거부하는 예는 하나도 들지 않으며 왜 그런 저자들이 거부하는지 이유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최소한 충분히 주목할 가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주장들은 로마서의 보다 큰 서술 
구조 속에서 고려 대상이 되는 텍스트의 자리를 지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장로교 해석 전통에서는 
텍스트를 성경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994 년 이래로 로마서에 대한 연구가 
극적으로 늘어나서 텍스트를 더욱 조명해 주고 1994 년 성명이 내린 그런 종류의 결론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1994 년 성명은 설명 없이 로마서 1:26–27 이 “여자와 여자 사이의 성적 활동”을 거부한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초대교회가 로마서 1:26–27 을 한 번도 그런 식으로 해석한 적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거스틴(Augus tine )과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Cle me nt of 
Ale xandria)는 그런 텍스트들을 이성애 활동으로 파악했습니다. (Browns on, 2013, p. 207) 사실, 최초로 
이 두 절을 여성 동성애 관계에 대한 언급으로 읽은 사람은 4 세기의 세인트 크리소스톰(St. 
Chrys os tom)입니다. (Lings  2013, p. 524) 그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이 절들이 여성 이성애자들의 악할 
정도로 과도한 성을 묘사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1994 년 성명은 또한 “동성애 관행”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범주이며 [로마서]  저자의 의도는 그것을 그런 식으로 묘사하는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 장, 그 텍스트의 맥락과 문화적 맥락, 그리고 본 성경 연구에서 우리의 질문에 대해 그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최근의 논의는 브라운슨(Browns on, 2013 , p. 204–22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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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즈(Lings , 2013 , p. 521–563)의 저술입니다. 이들 저자들은 서로 텍스트 번역, 해석의 역사, 문화적 
맥락, 그리고 이들 텍스트들에 대한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 쓰여졌고 그 공동체 내의 문화적 맥락과 그 안에서 
제기되는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또한 로마서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책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담긴 놀라운 은혜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의견과 관행들에 대해 이 은혜가 의미하는 바를 보여주기 위해 긴 주장을 펼칩니다. 이 큰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로마서 1 :26- 27 을 읽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전체를 
그 문화적 맥락에 비추어 읽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한데, 이를 위해 본 연구의 서론에는 당시 로마 
문화 안에 있던 성별에 대한 편견과 여성 혐오에 대한 최근의 학문적 연구의 개요를 제시해 두었습니다.  
 
장로교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바울의 글들을 해석할 때 가부장적이고 위계질서적인 편견을 고려해야 
한다고 이미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텍스트에 대한 해석의 역사의 의미를 고려해야 합니다. 
 
1994 년 성명과 같이 로마서 1 장을 취급하는 해석은, 4 세기 기독교에서 시작된 특정한 해석 전통에 
속합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이 해석의 측면들은 중세 교회와 그 후의 개혁교회와 장로교회로 하여금 
소도미의 죄를 지었다고 고발된 사람들에 대한 극단적인 폭력, 고문, 아동 학대에 참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역사에 대한 가장 광범위한 요약은 루이스 크롬프톤(Louis  Crompton)의 
저술에 담겨 있습니다(2003). 로마서 1 :32 의 바울의 문구 “이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가 
우리의 장로교 혹은 개혁 전통을 포함하는 교회 내에서 이러한 행동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xviii  
이것은 “본성에 거슬러”에 대한 해석과 결합하여 기독교에서 가장 극심하고 극악한 도덕적 실패의 
형태로 이끌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이러한 해석 전통은 아프리카에서 LGBT QI인들을 처형하려는 
공식적인 노력을 지지하는 데, 그리고 LGBT QI 인들에 대한 군중 폭력과 증오 범죄를 지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사회과학 연구에 의하면 그런 견해를 견지하는 종교단체들은 그들 가운데 있는 
LGBT QI 인들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Mye r  & De an 1988, p. 170–182) 오늘날 
캐나다에 있는 장로교인 우리는, 도덕적 양심으로 이 구절을 매우 조심스럽게 읽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증언이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도록 해야 합니다. 
 
로마서 1 :26–27 을 조심스럽게 읽을 때 반드시 1994 년 성명이 내린 결론으로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   우리는 문화적 맥락의 편견을 고려해야 합니다. 
 

로마서 1 :26–27 에 대한 학자들의 논쟁은 대부분 바울이 그런 말을 썼을 때 그가 어떤 의미로 
썼는지 혹은 그의 의도가 무엇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 질문에 확정적인 답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모든 동성 성교에 대한 보편적인 거부로서 그 진술을 
썼다고 주장합니다. 육욕과 관련하여 매우 악한 이성애적인 사람들이 성별을 가리지 않고 마구 
성교를 해대는 고삐 풀린 성적 향연을 탐닉했는데, 바울은 오직 이런 사람들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라운슨은 이 텍스트들에 담긴 바울의 언어는 가이우스 
칼리굴라의 궁정에 벌어진 극단적인 일들에 해당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런 일들은 잘 
알려져있었고 당시 자존감이 있는 모든 로마인들이 욕하는 일들이었습니다. (2013, p. 156ff)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초대교회는 로마서 1 :26 에 있는 바울의 진술을 여성 동성애가 
아니라 극단적인 이성애의 한 형태로 해석했습니다. 다양한 이론들 중 어떤 것도 최종적으로 
혹은 확실하게 증명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당시 로마와 유대의 문화는 여성 혐오라는 
깊은 성별 편견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성별 편견이 동성 관계에서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남성 파트너에게도 연장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요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도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으리라는 것은 합리적인 가정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상호 존중과 사랑으로 
부르고 또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모든 성경 텍스트에 적용해야 된다고 믿는 장로교인인 
우리가 그러한 문화적 편견을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성혐오를 지지하지도 않으며, 
여자 혹은 여자같은 행동은 저급하고 육욕적이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자격이 없는 
행동이라고 가정하는 그런 편견에 기초하여 사람들을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텍스트들이 오늘 우리의 상황에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언약을 파기하고 다른 사람들과 기독교 공동체에 해를 가져올 수 있는 과도한 성적 행동을 
바울은 분명히 거부합니다. 사실 바울이 묘사하는 악함의 다른 특징들에는 “탐욕, 불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 
교만,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로마서 1 :29–31)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것은 
예외적으로 그리고 고의로 악한 사람들이라는 점은 매우 분명합니다. 이 목록에는 도덕적 함의가 
담겨 있습니다. 장로교회 안에 있는 언약적 관계의 LGBT QI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고 
가정하거나 무비판적으로 그들을 그런 행동과 연관짓는 것은 거짓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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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BT QI 자매들과 형제들에 대해 도저히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이 될 것이며 “사랑의 계명”에 대한 명백한 부정이 될 것입니다. 

 
-   “본성을 거스르는”에 대한 해석을 다시 고려해야 합니다. 
 

26 절과 27 절 모두에, 자연스러운 것을 자연스럽지 않은 것으로 바꾸었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긴 
변천의 과정을 거쳐 이 진술은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T homas  of Aquinas , 1225–1274)의 
신학에서 “본성을 거스르는 죄”가 되었습니다.xix  1994 년 성명은 라차드 헤이즈(Richard Hays )를 
출처로 인용하면서 “본성을 거스르는” 필요라는 바울의 표현은 남성 혹은 여성으로서의 성별 
정체성을 거스르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HS1994, 6.11) 비록 바울이 
그것을 그런 식으로 의도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신념은 오늘날 장로교인인 우리가 거부하는 
가부장적이고 여성 혐오적인 문화적 편견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1994 년 성명이 올바르게 
지적하듯이, 바울은 여기서 이교의 영향 아래에 있는 로마의 죄상을 열거하느라고 바쁩니다. 
바울은 그 이교도들이 양심으로 자연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바울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자와 남자에 대해 그들의 문화에서 어떤 것이 자연스럽게 
여겨지는지에 대해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다(natural)”는 것은 “로마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좋다고 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어 어구(ka ta  phus in 
또는 para  phus in)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당시의 문헌에 많이 나오지만, 보다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 어구는 바울의 글 다른 곳에 “문화적으로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것”이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남자들은 머리를 기르면 안된다고 주장할 때 이 
“phus i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남자들이 머리를 기르면 안된다는 것은 당시의 신념과 
관습으로서, 앞에서 설명한 로마의 여성 혐오적인 성별 편견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고린도전서 11:14). 텍스트와, 그 문화적 맥락과, 동일한 어구를 바울이 다른 곳에서 쓴 
것을 고려하면, 바울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한 것은 로마 문화의 맥락에서 “자연스럽다”고 
여겨지는 것을 가리킨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   우리는 이러한 텍스트들을 로마서의 보다 넓은 맥락에서 읽어야 합니다.  

로마서 1 장에서 바울은 수사적 주장을 펼쳐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독자들로부터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로마 시민이라면 끔찍하게 싫어할 만한 것을 바울이 비난할 때, 
그는 그런 행동에 대해 독자들이 그런 행동을 감정적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 :18–32 에 있는 진술들의 의도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2 :1 에서 바울의 
주장은 갑자기 방향을 바꿉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서 2 :1 에서 나오는 바울의 주장과 같은 자기 성찰은 빨리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로마서 1 :18–32 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상기하는 것은 유익한 일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의도는,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자신들은 
판단을 받지 않을 것처럼 믿는 것 같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악한 행동을 정죄하는 것은 
자기 의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이 서신의 첫 번째 섹션의 일부로서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의 죄성을 보여주기 위한 한 단계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의 과격한 소식(로마서 3- 5 장)을 기뻐하는 
부분입니다. 나중에는 바울은 보다 큰 이 주장을 사용하여 신앙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상호 
존중의 행동을 로마인들에게 가르칩니다(로마서 14 장). 이것은 바울이 로마서 1 :18–32 에 
묘사하는 것이 악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텍스트의 의도는 “동성애” 혹은 “동성” 
관계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해하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의 형태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문화적 성별 편견에 대해 이해하고 비평적인 고려를 하면, 이러한 텍스트가 
모든 종류의 과도하고 파괴적인 성행위를 정죄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지, 이러한 텍스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언약적 친밀 관계 안에 있는 LGBT QI 자매들과 형제들을 
정죄하신다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   우리는 로마서 1 :26–27 이 창세기 1 장과 2 장의 창조 이야기에서 도출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어떻게 도출되는 것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자연스럽지 않다”고 묘사된 것은 창조시에 오직 남자와 여자만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고, 그렇다면 남성/여성 사이의 성교에서 벗어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비록 1994 년 성명은 로마서 1 :26–27 에 대한 
논의에서 직접적인 연결을 짓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주장에 가까운 어떤 것을 암시합니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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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의 문제는, 이미 편견을 가지고 바울에게서 그런 해석을 찾아내기 위해 텍스트에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 장에 있는 바울의 주장에 그가 창세기 1 장이나 2 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표시는 전혀 없습니다. 텍스트 자체에서 그런 연결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텍스트 자체와 바울이 
다른 곳에서 유사한 어구를 병행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면, 바울은 로마 문화의 맥락 안에서 
“자연스럽다”고 여겨지는 것과 “부자연스럽다”고 느껴지는 것을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오직 남성 혹은 여성만을 창조하셨기에 모든 동성 성관계는 
악하다고 믿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임스 브라운슨(Jame s  Browns on)은 바울 당시의 명예와 
수치라는 큰 문화적 틀과 관련하여 로마서 1 :26–27 을 매우 자세히 논의하고, 이러한 텍스트들에 
대한 해석에서는 그리스- 로마 세계의 명예- 수치 코드라는 도덕 논리를 감안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2013, p. 222) 바울 시대의 문화적 편견에 대한 비평적 평가를 고려한 후에, 
브라운슨은 이러한 텍스트가 오늘날의 LGBT QI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조심스럽게 평가할 수 있고 또 평가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2013, p. 222) 성령께서 
교회 내의 노예제도와 인종과 성의 평등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수정하도록 인도하신 것처럼, 
또한 언약적 관계 안에 있는 LGBT QI 자매들과 형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증언의 
빛 아래에서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1 : 26- 27 을 언약적 동성 성관계에 대한 분명하고 단호한 거부라고 읽는 것은 로마서의 
맥락 속에 있는 의도를 넘어서서 이 텍스트를 곡해하는 것이고, 가부장적 남자다움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겼던 그리스- 로마 문화의 여성 혐오적인 명예- 수치 성별 편견을 
무시하는 것이며, 바울이 1 장 끝에까지 묘사하는 그런 종류의 악한 행동을 작정하고 하지 않는 
우리 공동체 내의 LGBT QI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 그들이 불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로마서 2 : 1 에 있는 바울의 주장을 놓치는 것인데, 바울은 거기서 
독자인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할 때에 스스로를 살피도록 초대합니다. 이 텍스트는 
언약적 동성 성관계를 정죄하는 데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텍스트가 아닙니다. 

 
 4 .5   바울 서신의 “악행 목록”에는 어떤 종류의 성 행위가 언급됩니까? 
 
기독교가 동성 성관계를 완전히 혹평하는 근거로 흔히 인용되는 “악행 목록”이 바울의 글에 두 개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인용되는 텍스트는 고린도전서 6:9 과 디모데전서 1:10 입니다. 이 두 악행 목록에서 
“동성애”가 분명하고 단호하게 정죄되고 있는 것으로 누가 생각하더라도 그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Inte rnational Standard Ve rs ion 도 분명히 “동성애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기 때문입니다(고린도전서 6:10). 1994 년 성명의 매우 짧은 논의도 같은 
결론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6.8). 놀랍게도 1994 년 성명은 짧은 단락 안에서, 성경 해석자들을 
괴롭혀왔던 그리스어 단어들에 대한 확정적인 번역(“남창”과 “소돔사람”)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한다”는 애매한 언급으로써 그러한 번역에 권위를 부여하지만, 그렇게 동의하는 
학자들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 단어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대해 1994 년에 학자들은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러한 목록을 해석하기 위해 많은 작업이 이루어졌고, 그 작업의 
결과로 그런 텍스트들을 번역할 때 “남창”과 “동성애자들” 혹은 “소돔 사람들”을 사용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런 텍스트들에 번역된 두 그리스어 단어들은 malakoi 와 ars e nokotai 입니다 
(ars e nokoitais 는 디모데전서 1:10 에 사용되었고 malakoi는 디모데전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xx   
 
고린도전서 6 :9 과 디모데전서 1 :10 의 해석과 번역의 역사는 어떠할까요? Malakos 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부드러운” 또는 “부드러운 것들”이란 뜻입니다. 제롬(Je rome )은 이 단어를 라틴어 
성경(벌게이트)에 번역할 때 라틴어 mollis 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부드럽다, 휠 수 있다, 
유연하다, 또는 미세하다”란 뜻이지만 또 나약하다, 남자답지 않다, 여자 같다, 가냘프다, 혹은 약하다는 
뜻도 될 수 있었습니다. (Lings  2013, p. 494) 위클리프(Wycliffe )는 malakos 를 “색을 너무 밝히는 
남자들”로 번역했지만, 후에 틴데일(T yndale , 1526)과 코버데일(Cove rdale )은 이 단어를 “허약한 
사람”으로 번역했고, 제네바 성경(1560)은 “음탕한”으로 번역하면서 각주에 이것은 부도덕하고 
정숙하지 못하며 음탕한 행동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Lings  2013, p. 495) 킹제임스 번역(T he  
King Jame s  Ve rs ion)은 malakos 를 “나약하다”로 번역했습니다. 그 뒤의 번역들에는 “미동[역주: 
섹스를 위해 노예로 부리던 소년] ”(Jame s  Moffa tt’s  Bible ), “수동적인 동성애 파트너” (Le xham 
Englis h Bible ), “동성애자들”(Ne w King Jame s  Ve rs ion), “남창”(Ne w Re vis e d Standard Ve rs ion) 등 
여러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러한 번역들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일한 단어가 마태복음 
11:8 에 나타날 때는 다들 같은 단어로 번역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거의 모든 번역들에서 이 단어는 
즐길 만한 부드럽고 넉넉한 옷과 세례 요한의 검소한 옷을 대조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malakos 라는 단어는 “동성애 활동에서 수동적인 파트너 역할을 하는 남자들과 소년들”을 
언급한다는 1994 년 성명의 결론은, 이 단어의 복잡한 용법과 바울 시대와 교회사 내내 이해되던 
방식과는 매우 동떨어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Malakos 와 그 앞에 있는 단어 pornoi 를 
“남창”으로 번역하는 번역본들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신약 그리스어에서 porn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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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그 복수형 pornoi 가 무슨 의미였는지에 대해 다양한 이론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간통하는 사람”(Danke r  in Lings  2013, p. 499)이란 뜻으로 이해되지만 오래된 사전들에는 
“남창”이란 뜻도 나옵니다(Be rg in Lings  2013, p. 499). 번역 역사를 자세히 살필 때 분명해지는 것은, 
이 단어가 처음에는 어떤 의미의 약함(아마도 믿음에서 헌신이나 담력의 약함)을 의미하는 것에서 
나중에는 동성애라는 현대 개념과 연관되는 성적 범주로 개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어들의 
의미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1994 년 성명의 결론에 확실하게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Ne w Je rus a le m 
Bible 에는 신약에서 쓰인 malakos 라는 단어에 대한 최선이고 아마도 가장 일관성 있는 번역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 단어를 마태복음 11:8 에는 “섬세하고 부드러운” (옷)으로 번역하고 고린도전서 
6 :9 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으로 번역합니다. 
 
로버트 가뇽은 malakos 를 “여성의 성적 역할을 하는 여성적인 남성들”로, a r s e nokoita i 는 “다른 
남성들을 침대로 데려가는 남성들”로 읽어야 한다고 계속 주장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Gagnon 
2001, p. 303–304) 이 경우 가뇽의 주장은, 로마 남자들에게 부자연스럽게 여겨졌던 성별 역할들을 여성 
혐오적이고 가부장적인 생각에 바탕하여 거부했던 알렉산드리아의 필로의 생각을 바울 역시 가지고 
있었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비록 일부 학자들은 바울이 필로의 글을 잘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고 믿지만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바울은 소돔 이야기를 필로처럼 주로 동성 성교라는 죄에 대한 
이야기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뇽의 주장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은 일리가 
있습니다. 즉, 동성 관계 특히 성교에서 “수동적인 역할”을 했거나 “여자 같은” 방식으로 행동했던 
자유인 로마 남성 시민들을 나쁘게 보는 로마의 문화적 편견을 바울도 일정 정도 가지고 있었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캐나다장로교회 내에서 우리의 일관된 이해는 이런 문화적 
편견 특히 남성과 여성 성별에 대한 여성혐오적 가정에 대해 비판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찰에도 
불구하고, malakos 에 대한 보다 강력한 증거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기독교 신앙의 용기가 
결여된 행동과 관련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malakos 라는 단어를 다루었는데 a r s e nokoita i(s )라는 두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고린도전서 6 :9 과 디모데전서 1 :10 에 다 나옵니다. 1994 년 성명은 이 단어가 “남자 동성애자들과 
(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남자들”을 의미한다고 확신하는 것 같습니다(6 .8). 로버트 가뇽도 
a r s e nokoita i을 적극적인 동성 성 활동에 대한 거부로 읽어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는 그런 주장의 
근거를 레위기 18:22 에 대한 언급, 특히 그 구절의 구약 70 인역에 있는 그리스어 번역에 두고 있습니다. 
(2001, p. 315) 이 단어 번역은 번역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이 단어가 당시의 
일반적인 그리스 문헌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어 단어가 성경밖에서 언급되는 유일한 경우는, 고린도전서 6 :9 과 디모데전서 1 :10 에 이 
단어가 사용된다는 언급입니다.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남성 누워있는 사람들(male - lie r s )”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워있는 사람들”로 번역할 수 있는 부분은 “침대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단어는 분명히 남자들이 침대에서 하는 금지된 성적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로마서 13:13 에 있는 
“누워있는 사람들”(koite )에 해당하는 단어는 주로 “상대를 가리지 않는 성행위” 정도로 번역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 단어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He lminiak in Lings  2013, p. 
503) 우리의 최선은, 바울과 디모데전서의 저자가 어떤 종류의 남성의 남용적 혹은 착취적 성 활동을 
언급하는 것이라 추론하는 것입니다. (He lminiak 2000, p. 115; Hanks  2000, p. 108) 하렐(Har re ll) 
같은 학자는 디모데전서 1 :10 에서 ars e nok oitais 가 “간통하는 사람”과 “노예 무역상”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 이는 어떤 형태의 남용적인 성 행위를 시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Lings  2013, p. 504) 어쩌면 
로마서 13:13 번역의 전통을 따라 우리도 이 단어가 성적으로 난잡하고 착취적인 남성들을 가리킨다고 
어느 정도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틴데일과 킹 제임스 버전은 남성의 성적 남용(인류와 자신을 남용하는 
사람들)을 강조하는데, 이러한 번역의 지혜를 떠나서 a r s e nokoita i(s )를 소돔 사람들 혹은 동성애자로 
번역을 하는 경향이 상당히 흔합니다. 이러한 것은 실제 텍스트가 아니라 번역자의 편견을 더 드러내는 
것입니다. Ars e nokoita i(s )가 언약적 친밀 관계에 있는 남자 동성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고 
확실하게 주장할 근거가 없습니다.xxi

 

 
5 . 언약적 동성 단일혼 관계에 대한 우리의 결론이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행복을 가져옵니까, 아니면 
해악을 가져옵니까? 
 
그리스도인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짐을 지도록 부름받았습니다(갈라디아서 6 :2).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의 다양성 문제에 직면했을 때, 초대 교회는 결혼에서 성적 정절과 우상숭배 관습을 금하는 것 
외에는 서로에게 다른 규율을 지우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사도행전 15:28).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요약하신 사랑의 계명을 따르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실천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마태복음 
22:39; 마가복음 12:33; 누가복음 10:27; 요한복음 13:34; 로마서 13:9; 갈라디아서 5 :14; 야고보서 
2 :8). 사랑과 정의는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일한 정의의 부분들인데, 이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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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캐나다장로교회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복음을 가르칠 때에 
우리는 서로에 대한 우리의 가르침의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합니까? 우리의 가르침이 전달하는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태도를 반영합니까? 
우리의 가르침이 온전함과 행복한 삶과 하나님과의 조화를 가져옵니까, 아니면 해악을 끼칩니까? 
그러므로 장로교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LGBT QI 자매들과 형제들에 대한 책임성 속에서, 우리의 현재의 
가르침이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사회적 연구를 고려해야만 합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들이 
헤렉(G.M. He re k)이 편집한 책에 수집되어 있습니다. 그 책의 한 장에서, 마이어(I. H Me ye r )와 딘(L. 
De an)은 동성애 구성원들을 긍정하지 않는 종교 공동체들은 커다란 정신 건강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몸, 마음 및 영혼(Body, Mind and Soul) 연구 가이드는 LGBT QI 청년들 가운데 십대 자살 
위험이 높은 것에 대한 CAMH(Ce ntre  for  addic tion and Me nta l He alth)의 연구 및 다른 연구들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xxii  
 
캐나다장로교회 내에, 교회의 현재 가르침 때문에 자기들이 지고 있는 어두운 짐에 대해 말한 LGBT QI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LGBT QI 로 밝히는 교인들 중 자살하는 이들에 대한 목사들의 증언도 
있습니다. 캐나다는 LGBT QI인들에게 상당히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사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폭력적인 증오 범죄는 LGBT QI 인들에게 자행됩니다. 위의 성경 연구에서 밝혀진 바, 모든 친밀 동성 
관계에 대한 완전한 거부와 전통적으로 연관되었던 텍스트들을 언약적 친밀 동성 관계에 단순하게 
적용할 수 없는 많은 이유들을 고려하면, 교회의 현재 가르침과 태도를 재고려해야 합니다. 
 
결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면적 증언을 제공하는 성경은, 우리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해 강하고 영감을 주는 
그림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분께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 사역, 죽음과 부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러한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인간들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공동체를 이루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식으로 표현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삶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면적 증언을 제공하는 성경은, 그리스도와 그의 “사랑의 계명” 안에 살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죄 때문에 훼손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데 그를 통해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정을 걸어갈 수 
있으며 우리 삶에 두신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면적 증언을 제공하는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성적 욕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으로 표현하는 성적이고 관계적인 존재로 부름받았다고 가르칩니다. 그러한 성윤리는, 관계를 
파괴하고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며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없는 폭력적이고 
억압적이며 사랑이 없는 성적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해를 입히는 것이 성적 부도덕임을 
보여줍니다. 1994 년 성명이 이 점에서 현명한 지침을 주고 우리의 성경 연구도 그것을 시사하는 바, 
존엄성, 정의, 평등이 LGBT QI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장기 동거를 하는 일부 경우에서 만약 그 커플이 그렇게 여긴다면 교회는 그런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여길 것입니다. 교회의 과업은 사랑, 헌신, 충절이라는 우리가 믿는 중심적 
가치가 결혼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HS1994, 5 .3 .2) 

 
성경에서 동성 성관계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극소수의 구절들은 언제나 강한 가부장적 편견, 배우자에 
대한 부정, 공동체 내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해악, 성적 방종이라는 맥락 안에서 그렇게 합니다. 성경은 
이성애 맥락 안에서 발생하는 그런 종류의 행동을 더욱 자주 그리고 강하게 반대합니다. 
 
LGBT QI 자매 형제들의 해석상의 인도를 따라 또한 그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성을 가지고 성경을 
조심스럽게 읽은 후, 우리는 이제 22 년 전에 내려진 1994 년 성명의 결론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간음, 강간, 근친상간, 혼음, 동성 관계를 하나님의 창조 패턴에 대한 성적 왜곡의 
증거로 봅니다. (6 .1 .9) 

 
“동성 관계”를 간음, 강간, 근친상간, 혼음과 같은 목록에 포함시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성애적 행동이나 동성애적 행동을 불문하고 간음, 강간, 근친상간, 혼음을 매우 분명히 거부한다는 
것에 우리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연구에 의하면, 성경은 신실한 언약적 동성 관계를 분명하고 
명백하게 금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 아래 성경을 신중하게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모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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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면, 언약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려 하는 LGBT QI 형제 자매를 
정죄하는 것을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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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GBT  – 여성 동성애, 남성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자(Le s bian, Gay, Bis e xual, and T rans ge nde r ) 
성향. 본 연구에서는 여기서부터 LGBT QI라고 언급할 것인데 이는 성별 정체성과 성적 성향을 보다 
완전하게 표현하기 위해 성별 소수자(역주: Ge nde r  Que e r , 성별이 남성도 여성도 아닌 사람들)과 
간성인(Inte r s e x  pe ople )을 덧붙인 것입니다. 이러한 현대의 명칭은 성적 성향과 성별 정체성 모두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범주 중 어떤 것도 그 정의상 언약적 단일혼 친밀 관계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ii “성결법”은 레위기 17–26 장에 대한 성경 연구에서 자주 사용하는 이름인데, 이 부분은 독특한 
어휘들이 사용되고 “거룩”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 부분의 위치와 기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론이 있습니다. 
iii 비록 바울이 직접 쓴 편지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논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바울 서신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바울이라고 언급할 것입니다. 그런 서신들에는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학자들이 아직 논쟁을 하고 있는 서신들도 포함됩니다. 
iv “사랑의 계명”은 모든 공관복음, 바울 서신, 야고보서에 나오고 요한복음에는 조금 변형된 형태로 
나옵니다. 이는 성경의 의미와 의도에 대한 이 요약이 예수님의 사역과 초대교회의 이해에서 
핵심적이었다는 증거입니다. 
v 세리들, 사마리아인들, 문둥병자들, 저는 자들, 고자들, 다양한 이방인들, 그리고 도덕적 행동 면에서 
의심스러운 사람들. 
vi ISV(Inte rnational Standard Ve rs ion)와 같은 일부 번역은 그리스어 e unuchos 를 “성 관계를 하지 
않는 사람”으로 번역하는데, 그것은 한 마디로 오역입니다. 고자는 로마 제국에서 잘 알려진 사회적 
육체적 범주였고, 불임과는 연관되었지만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것과 반드시 연관되지는 않았습니다. 
vii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존재론적 
접근”, “윤리적 접근”, “관계적 접근”, “성례전적 접근”. 
viii 본 연구 뒷부분(C 섹션)에서 3 세기의 “알렉산드리아 규칙”과 반성경적인 경향에 대해 논할 것인데, 
거기서는 그리스- 로마 사회의 상류 문화에 영향을 받아 거의 모든 형태의 성관계를 거절합니다. 
ix 쿠플러는 그 법이 문자적으로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처럼 결혼을 할 때, 마치 한 
여자가 자신을 남자들에게 제공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성행위가 그 자리를 잃는 경우, 그 범행은 알 
가치도 없는 경우, 비너스가 다른 형태로 변한 경우, 사랑을 찾으나 보이지 않는 경우”. 
x 이 텍스트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 논의를 자세하고 면밀하게 살펴보려면 Lings , 2013, p. 625–629 를 
참조하십시오. 
xi “한 몸” 연합의 의미는 남녀 상보성이 본질적이라는 주장의 또 다른 차원입니다. 제임스 브라운슨은 
여러 주장을 매우 자세히 논의하고, “한 몸”이라는 개념이 창세기 2 :18–25, 마태복음 19 장, 에베소서 
5 :21–33, 고린도전서 6 :12–20 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논의합니다. 이러한 텍스트들에서 성교가 대부분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해서 그런 성교가 꼭 규범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그는 
지적합니다. (Browns on 2013, p. 105) “한 몸”에 대한 성경의 언급 중 그 어떤 것도 출산을 그 요소로 
포함시키는 것이 없음을 지적하고, 성별 상보성은 보다 큰 친족 유대라는 문화적 틀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결론 짓습니다. (Browns on 2013, p. 106) 우리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남편이 그 아내에게 
“붙좇는” 것처럼 룻이 나오미를 “붙좇을” 수 있습니다. 
xii 정의와 동성 관계에 대한 저명한 개혁전통의 윤리학자 니콜라스 월터스토프(Nicholas  
Wolte r s tor ff)의 긴 논의를 보려면,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youtube .com/watch?v=NkFE0s SF0fU. 
xiii 기독교 전통에서 소도미라는 관념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려면 Jordan (1997)를 참조하십시오. 
xiv 18 세기 장로교의 네덜란드 공화국에서 일어난 끔찍한 박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크롬프톤의 책을 
참조하십시오. (2003, p. 462–471) 
xv 옥스포드 영어사전에서 “알다”라는 동사의 이 의미는 모두 17 개의 의미 중에 여덟 번째 나오고, 첫 
번째 인용은 1382 년에 존 위클리프가 벌게이트를 번역하면서 아담과 하와의 성적 관계를 언급한 
것입니다. 
xvi “이 경우 창세기의 한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의 내용을 밝혀줍니다. 여기서 분석되는 예에서, 창세기 
18:21 과 19:5 에 나오는 yada’의 두 격려형은 8 :26, 39:6 , 39:8 에 나오는 이 동사의 칼(Qal) 형태가 
취하는 조사(inve s tiga tive ) 역할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Lings  2013, p. 111) 
xvii yada’의 보다 넓은 의미와 구약에서 그것이 사용된 용법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Lings  2013, p. 82–
119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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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viii 개신교가 지배하던 제네바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Monte r  1980 및 Crompton 2003, p. 323ff를 
참조하십시오. 개혁주의 네덜란드 공화국에서 “소도미”라는 이름 하에 십대 소년들을 학대한 끔찍한 
역사에 대해서는 Crompton 2003, p. 462 ff를 참조하십시오. 
xix Lings  2013, p. 523 을 참조하십시오. 
xx HS1994, 6 .8 . 
xxi 또한 브라운슨의 논의 2013, p. 273–275 를 참조하십시오. 
xxii Body, Mind and Soul 문서의 p. 60  각주를 참조하십시오. pre s byte r ian.ca /s e xuality/body- mind-
and- s oul- s tudy- guide - on- human- s e xuality/  


